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각종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고 있다. 

헤더 슬로운 버지니아 보건부 담당관

은 “2월10일 현재 버지니아 전역에 걸쳐 

코로나, 독감, 폐렴, RSV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특히 독감의 경우 최근 

5년래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번 

독감 시즌이 2009년 이후 최악이라고 경

고했다. 

버지니아 보건부 자료에 의하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 방향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당국

에서는 손을 자주 씻고, 신체 접촉 부위

의 소독을 자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슬로운 담당관은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 가능성을 가장 높을 수 있는 방법은 

최신의 독감 및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모두 

최근 3년새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률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

하면서 병원 응급실 부족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모든 병

원 응급실의 환자 진료 구역 내에서 마스

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선택에 의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으로 감염

가능성을 100% 줄일 수 없지만 입원 혹

은 사망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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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 워싱턴DC의 자치행정권

을 박탈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의 이

름을 딴 이 법안은 워싱턴DC의 자치행

정권을 박탈하고 연방정부 직할 통치

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크 리(공화, 유타) 연방상원의원

과 앤디 오그레스(공화, 테네시) 연방

하원의원이 양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

에 따르면  워싱턴DC 자치권한이 전면 

회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년 동

안 수차례 “더럽고 추잡한 이 도시 지

배권을 뺏어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니라 연방정부

와 연방의회의 직할령이기 때문에 연

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배권 

혹은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워싱턴DC는 시의회를 두고 있으나 

주요 법안의 경우 연방하원의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총독직할령 같

은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실제로 엘라니 홈즈 노턴(민주) 연방

하원대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2기에는 

워싱턴DC 자치권을 완전 박탈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정부로 승격되

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미 연방상하원의회가 모두 공화당 

다수당 체제를 갖춘만큼 맘만 먹으면 

실행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

시 워싱턴DC가 군사퍼레이드 개최에 

협조하지 않아 상당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2020년 BLK(흑인의 생명도 소중

하다)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방위

군 지휘권을 몰수하려 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워싱턴DC

가 쥐와 노숙자로 들끓는 곳”이라고 수

시로 폄훼 해왔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트

럼프 2기 행정부의 계략에 맞서 대비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옥채 기자

워싱턴DC 자치권 취소 법안 추진 1센트 동전 신규 생산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 동전 제

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비싸다는 이유

로 신규 발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연방조폐창에 따르면 현재 1센트 제

조단가는 2002년 이후 액면가를 초과

했으며 현재 3.7센트에 이른다. 

5센트 동전 또한 19.4센트를 기록했

다. 1센트와 5센트 주원료인 구리와 아

연 가격이 팬데믹 이후 더욱 상승하

면서 원가압박이 심해졌다. 

이미 캐나다, 브라질, 칠레, 

중국 등이 2012년 이후 최

저가 액면 동전 발행을 중

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면서 “미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1센트 가치보다 많은 생

산비용을 투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1센트 

동전 2400억 개를 모두 합치면 60만톤

으로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의 무게

와 같다. 

지난달 연방효율성부(DOGE)의 일

론 머스크도 “2023 회계연도 1센트 동

전 발행량이 45억 개 이상인데, 우리 선

량한 납세자들은 1억7900만 달러를 써

야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

면 미국 총통화 결제량의 16%만이 현

금 거래 결제다.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센트 

동전 생산을 완전 중단할 수 없다. 

화폐의 영구적 발행과 중단

은 연방의회 입법으로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동전 생산

을 중단할 경우 결제시 

반올림, 혹은 올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10.08달러를 결제하려고 하는

데 1센트 동전이 부족하다면 10.10달러

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동전

이 개입된 거래시 반올림 제도를 법률

로 제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도 조만간 현금 

거래시 동전 10센트 미만 액수의 반올

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윤미 기자

코로나, 독감, 폐렴, RSV 극성 

대통령-시장 불화가 촉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수퍼보울 경기에 참석해 국가 제창 시간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필

라델피아 이글스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시저스 수퍼돔에서 열린 제59회 수퍼보울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상대로 40대22 대승을 거뒀다.

>>2면 자치권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상원의회에서 워싱턴DC 자치권 취소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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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폭풍 주의보 발령, 최대 8인치

케이맨 군도 7.6지진 VA에서도 포착돼  

페어팩스 순회법원 결혼 이벤트 지원 

교회-학교 절도범 구속 

연방기상청(NWS)가 워싱턴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다. 

당국에서는 오늘(11일) 오후부터 

내일(12일) 오전까지 4-8인치의 눈

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보 효력

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지역정부 당국은 제설 작업이 완

료되기 전까지 도로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눈을 뿌리는 기상

전선이 버지니아를 횡단축으로 형

성돼,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버지니

아 남부 지역이 5-9인치로, 북버지니

아와 수도권 메릴랜드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카리브해 케이맨 군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지진이 버지니아 지

역 관측소 지진계에도 포착됐다. 

이 강진은 이날 오후 6시 23분에 

카리브해 서부를 강타하여 푸에르

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군도에 쓰

나미를 발생시켰다. 

연방기상청(NWS)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동부

해안에서도 지진계 진동이 울렸으

나 향후 쓰나미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캐롤라인 

카운티에 소재한 국립 지진 네트워

크의 프레드릭스버그 천문대의 지

진계와 블랙스버그에 있는 버지니아 

공대 지진계가 감지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이 2월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무

료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식 서비스 요금은 원래 75달러

이지만, 이날은 부과하지 않는다. 

법원 측은 결혼 라이센스 신청비 

30달러만 내면 서비스를 무료 이용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료 서비스는 11일(화) 오전 9시30

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순회법원 

레스톤 지원(12125 Pinecrest Road, 

in Reston, Virginia)에서 제공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챈틀리의 교회에 학교를 대상으로 절

도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검거했다. 

토마스 해밀던(58세, 챈틀리 거주)

는 지난달 30일 포플러 트리 로드 선

상에 위치한 한 교회에 침입해 현금

이 들어있는 도네이션 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1월28일 

챈틀리의 한 학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메릴랜드와 워싱턴에 이어 뉴햄프셔 연

방지방법원도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

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들 부시(공화)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셉 라플란테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

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위헌적인 행동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

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

고 판결했다.

라플란테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

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는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

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메릴랜드에서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임산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

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

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

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

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

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

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

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

(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

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

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

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

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

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

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

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

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

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

에서 모두 9곳의 연방법원에서 출생 시

민권 행정명령에 불복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 김윤미 기자 

좌파 침투 사관학교 이사회 해산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3연속 승인 워싱턴 지역 단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4

개 사관학교 이사회(the boards of 

visitors)를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

부) 4년 동안 사관학교 네 곳에 좌파 얼

간이들이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육

해공군 및 해안경비대 사관학교를 다

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

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기 

위해 새로운 이사회를 통해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이사회는 생도 규율 및 교

과 과정, 재정 등 사관학교 운영에 관

한 폭넓은 조사 권한을 지니고 있다.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해

군사관학교 이사회의 경우  대통령이 

6명, 부통령이 3명, 하원의장이 4명, 상

하원의회 군사위원회가 각각 1명씩 지

명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권교체기 때마

다 반복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

령도 2021년 9월 사관학교 이사회 이

사 중 트럼프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를 모두 해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각군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

기했다. 이로 인해 사관학교 내 한인 

생도 관련 클럽 등에 대해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 김옥채 기자 

트럼프 대통령 명령

바이든 유산 지우기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워싱턴DC

의 근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워싱

턴DC에서 6.6% 득표율에 그쳤으나 해

리스는 92.5%를 득표했다.  워싱턴DC 

내 연방정부 부처를 공화당 지지 지역

으로 보내려는 ‘프로젝트 2025’ 또한 

바우저 시장과의 악연 때문에 입안됐

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진영에서는 취임 직

후 연방의회 내에 워싱턴DC예산통제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예산 병기 법안

을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

오고 이다. 이 위원회는 빌 클린턴 행

정부 당시 가동됐으나 곧 소멸한 바 있

다.� 김옥채 기자 

>>1면 자치권에서 이어집니다

최근 10년 동안 버지니아 민주당 위원

장을 지냈던 수잔 스웨커(69세·사진)가 

사임했다. 

스웨커 위원장은 2015년 테리 맥컬리

프(민주) 전 주지사 시절 취임한 후 랄

프 노덤(민주) 전 주지사와 현재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에 이를 때까지 각종 

부침을 거듭해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색채가 

완연했던 버지니아의 정치적 분위기를 

굳히지 못하고 주지사 권력을 공화당

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날드 트럼프 대

통령 1기 행정부 당

시 실시됐던 2017년 

주지사, 부지사, 검찰

총장 선거는 모두 민

주당이 승리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치러지는 올해 선거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낙태 반대, 총기규제,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에 집중해 왔으나 오히려 불리한 

유권자 지형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

오고 있다. 

스웨커 위원장은 정치자금 모금 실

적이 상당해, 풀타임 직원 4명에서 15

명, 인건비 예산도 100만달러에서 250

만달러로 늘렸다.  

공화당은 올해 선거에서도 막강한 후

보를 출전시켜 2회 연속 주지사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쉽을 구축해 

새로운 선거전략을 짜내야 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됐다.                       김옥채 기자

수잔 스웨커 버지니아 민주당 위원장 사임 



메릴랜드 의회가 특정범죄 혐의로 

구속된 비시민권 이민자가 형기를 

마칠 경우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ICE)에 인계하도록 하는 법

안(SB0387)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인계 의무 범죄 혐의는 테러 행

위, 반국가 행위,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 16세 이상의 갱단 멤버

로 활동한 혐의, 강력범죄 혐의 등으

로 한정했다.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폴던(공화, 

프레드릭 카운티) 상원의원은 “지역

정부가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불

법이민자를 보호하며 연방당국과 

정보를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석방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막

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6세 이상의 갱단원 등의 규정이 

MS-13과 같은 히스패닉 갱단을 염

두에 둔 것이라 표적 단속이라는 비

판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은 이민자의 범죄 정보를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률과 충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웨

스 무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10월1

일부터 정식 발효한다.        김윤미 기자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A3

대선 D-30  SPECIAL  

종합

이민자 ICE 인계 의무화 법안 추진 댄 헬머 의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을 받아왔던 댄 헬머(민주, 

페어팩스·사진)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무고하게 음해당했다며  페어팩스 카

운티 순회법원에 1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헬머 의원은 작년 6월 버지니아 연방

하원 제10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당

시 성추행 의혹에 직면했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

들은 한 여성이 6년전 헬머 의원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본격적인 조사

를 요구했다. 

   당시 예비경선에는 12명의 후보가 난

립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끝에 수하스 

서브라만얌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승리

했으며 본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를 누

르고 당선됐다. 

   헬머 의원은 “근거없는 악의적인 주

장”이라고 일축하며 “경선 일주일을 앞

두고 나의 경쟁자를 지지했던 정치인

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

무래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리사 사바글리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을 피고로 적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에는 애

브람 펙터 전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

원회 위원 외에 2명의 무기명 인물이 올

랐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악의적인 주장을했다”면서 “심

지어  정치행동위원회(PAC)을 통해 나

를 공격했었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나의 가장 강

력한 경쟁자였던 서브라만얌 의원을 

지지했던 인물들로,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의원의 불출

마로 공석이 된 이 선거에서 헬머 의원

은 6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해 가장 앞서

나갔었다.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는 북

버지니아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가장 높은 곳으로, 

공화당은 매번 전략 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웩스턴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바바

라 콤스탁 현역 의원(공화)을 물리치고 

처음 당선됐는데, 콤스탁 의원 이전에

는  프랭크 울프 의원(공화)이 40년 동

안 집권했던 곳으로,  공화당의 아성이

었다.                                  �       김옥채 기자                          

공무원 출근 때문에 주차난

연방정부 공무원 출근 의무화 정책으

로 인해 워싱턴DC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성 등이 위치

한 네이비야드 지역

의 경우 10일(월) 현

재 1만7천여명의 공

무원이 출근했으나 

주차장 수용 능력은 

4400대에 불과하다.   

   해군성 관계자들은 

워싱턴DC 정부와 협

의해 늘어난 교통량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주

차장 관리 직원을 늘렸다고 밝혔으나, 

지체가 이어졌다.

   네이비야드 주차장은 전자입간판을 

설치했으나 차량의 긴 행렬이 이어

졌으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직원

들로 인해 주변지역 정체현상이 빚

어졌다.  

   한 직원은  “팬데믹 이후 이렇게 많은 

차량과 인파를 본 적

이 없다”면서 “우리

는 출퇴근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현재 

발표할 수 있는 최선

의 대책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 교통 수

단을 이용하는 것”이

라고 전했다. 

   워싱턴메트로공사

(WMATA)는 지난

주 평일(2월3-7일) 러

시아워 이용객이 2020년 이후 최고치

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김옥채 기자 

워싱턴DC 네이비 야드 주차장 

4400대, 출근 공무원 1만7천명 

차량 견인비 최대 150달러에서 210달러로 

버지니아 상하원의회가 차량 견인비

용 상한선을 150달러에서 2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SB1332)을 통과시켰

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페어팩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역정

부가 불법주차 등의 경범죄 위반 차

량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티켓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스덴 의원은 “물가상승

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 어쩔 수 없

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하원의회에

서도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글렌 영

킨 주지사 서명절차를 통해 확정된

다. 지역정부는 자체 조례를 통해 상

한선 내에서 견인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교협 50주년사 8월말 출간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

찬선 목사)의  5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병완  목사)가 오는 8월말 

50년사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0일 모임을 갖고 8월에 

맞춰 50년사를 출간하고 연말에 출판

기념 예배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50주년 기념위원회는 후원회장에 

문선희 이사장, 역사편찬후원회장 정

인량 목사, 교회 및 섭외 담당에 정영

만 목사로 결정했다. 

또한 교협회장을 지낸 원로 목사님

들로부터 50년 역사와 향후 교협의 

미래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로했다.                         

� 김윤미 기자위원회 모임에는 김범수, 박희숙, 박지나, 이병완, 정인량, 정영만, 김택용 목사가 참석했다. 



5일 오후 12시 30분, 노스 페어 오크스 

애비뉴와 이스트 칼라베라스 스트리

트 교차로다. 부슬비가 인적이 드문 거

리를 적시고 있다. 잿빛 하늘은 그을음 

가득한 거리를 더욱 어둡게 만든다. 스

산함이 밀려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형

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된 건

물들 주변으로 각종 잔해물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폐허인 이곳에서 유일하게 화마를 

피해 간 ‘페어옥스 버거(Fair Oaks 

Burger)’는 한인 이기선(81) 씨와 유정

자(75) 씨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다. 부

부는 가게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살았

다. 물론 이제는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산불로 집이 전소돼 현재 글렌데

일에 사는 아들 집에 머물고 있다.

  가게가 안 탄 건 불행 중 다행일까. 

아내 유 씨는 이곳을 “삶의 흔적이 담

긴 곳”이라며 “왜 이 가게만 불에 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게만큼은 화마를 피해 갔지만, 웃

을 수는 없다. 고객들의 발걸음과 버거 

냄새가 가득해야 할 이곳엔 대신 탄내

만 가득해서다.

  유 씨 부부는 38년간(1987년 개업) 

이 가게를 운영해왔다. 고객들은 자식

과 같다. 산불 피해로 그들이 겪은 아

픔은 곧 이들의 슬픔이다.

  유 씨는 “꼬마였던 손님이 어른이 

돼서도 찾아와 우리를 마미(엄마), 파

피(아빠)라고 부를 정도”라며 “주민들

과 함께해 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만둘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영업 재개 시기를 알 수 없

다는 점이다. 당국도 별다른 안내가 없

다. 남편 이 씨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전

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고 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

더라”며 “언제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

연했다.

  알타데나는 이들에겐 제2의 고향이

다. 복구 작업이 더뎌 다시 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씨는 “이 넓은 지역

이 다 타버렸는데 복구가 되려면 상당

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보험

사의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페어옥스 버거에서 1마일가량 떨

어진 레이크 애비뉴 선상에는 전영상

(70) 대표가 15년간 운영해온 ‘포피 클

리너스(Poppy Cleaners)’가 있다. 이

곳에 세탁소가 있었는지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잿더미와 잔해만 가득했

다. 전 대표는 한평생 한우물만 팠다. 

그는 “스물일곱 살이던 1983년부터 세

탁업에 종사해왔다”며 “다우니에서 

첫 세탁소를 시작해 곳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알타데나까지 왔다”고 말했다.

  세탁소를 다시 세우려면 최소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세탁 장비를 마련하

는 데만 30만~60만 달러다. 하지만,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50

만 달러다. 나머지는 대출로 감당해야 

한다. 문제는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는 것이다.

  전 대표는 “보험사는 계속 서류만 

요구하고 현장 조사만 반복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트집이

나 안 잡히면 다행”이라며 “우리 가게

뿐 아니라 주변 건물들도 다 소실됐는

데 과연 복구 작업이 가능한지도 모르

겠다고 하소연했다.

  알타데나는 행정 구역상 LA카운티 

관할 지역에 있다. 자체 시정부가 없어 

인근의 패서디나 시가 이곳을 지원하

고 있다. 규모가 큰 LA시가 지원하는 

팰리세이즈 지역에 비해 각종 지원이 

부족하다.

전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최근 트럼

프 대통령이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만 

다녀갔다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라며 

“사실 도움이 절실한 곳은 돈이 많은 

팰리세이즈보다 재정 기반이 약한 알

타데나”라고 지적했다.

  알타데나에서는 셸터조차 제대로 

개설되지 않았다. 지난 6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국 패서디나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셸터와 관련, 운

영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패서디나시 리사 더데리안 홍보 담

당은 “지난주 기준으로 컨벤션 센터에

는 거처를 구하지 못한 220여 명의 주

민들이 아직도 머물고 있다”며 “대부

분 알타데나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밝

혔다. 화마에서 살아남았어도 주민들

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다.

  편의점인 ‘알타데나 데이어리

(Alta-Dena Dairy)’에서 일하는 오정

국 씨는 “산불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으로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났다”

며 “지금은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알타데나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복

구 작업으로 인해 현재 당국에 계속 

호소하고 있다. 패서디나 나우는 알타

데나 지역 주택위원회 모임이 무려 6시

간 이상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건

물주나 당국이 산불로 인한 잔해물을 

아직도 정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

책을 요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매체는 “수십 명이 이날 모임에 

참석했고 청소 비용 견적으로만 6만 

달러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주

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알타데나 

지역의 복구와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의 내셔널태권도센터(관장 

이군정)도 기합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텅 비어 있다. 이곳에는 매일 여섯 개 

클래스가 운영됐다. 매번 20~30명의 

학생이 태권도를 배웠다.

  오지환(45) 사범은 “산불 피해 이후 

이제는 10명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이라며 “환불 요청이 이어졌는데 도장

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

했다.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수강료

조차 받지 않는다 

그는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산불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단 알타데나에 다시 

볕이 들 것이라는 믿음까지 태워버리

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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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대재앙 한 달그 후 

기약없는 복구

기다리라는 말만… 이젠 생계도 막막

집과 함께 생활터전도 잃어

알타데나 지역 상대적 소외

보험사에서도 조사만 반복

 지난 5일 포피 클리너스 전영상(오른쪽) 대표가 잿더미가 된 세탁소 앞에서 지인들과 대책을 논의하

고 있다  지난 7일 오후 알타데나 데이어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오정국(왼쪽)씨가 산불 이후 고

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지난 5일 오후 내셔널태권도센터(관장 이군정)의 오지

환 관장이 도장 앞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정을 걱정하면서 길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 김상진 기자

집과 함께 생활터전도 잃어

알타데나 지역 상대적 소외

보험사에서도 조사만 반복

한글 이메일 로맨스 스캠 주의보
수려한 한글로 친근감 표현

   미군 등 사칭해 금전 요구

   가상화폐 투자 권유 유의

“저는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 대

위입니다.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제 돈 

570만 달러를 보관해 주세요.”

  LA한인타운 거주 직장인 김모(40

대)씨는 최근 이메일 한 통을 받았

다. 자신을 케이티 히긴스라고 소개한 

보낸 이는 제목에 한글로 “안녕하세

요”라고 적은 뒤, “제가 보낸 이전 이

메일을 받으셨나요?”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씨는 “한글 이메일을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묻는 답신을 보냈다”며 “그랬

더니 한글로 된 장문 답장을 받았다. 

   미군에서 근무한다는 히긴스 대위가 

‘진솔한 관계’를 맺자며 사진까지 보냈

다”고 말했다.

  김씨가 제보한 이메일에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내용

이 담겼다. 로맨스 스캠은 매력적인 이

성인 척 접근해 신용 사기를 벌이는 수

법이다. 최근 사기범들은 김씨처럼 특

정 인종 여부까지 파악해 생성형 인공

지능(AI)을 사용해 그 나라 문자로 피

해자에게 연락하고 있다. 

   챗GPT로 수려한 문장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럴싸한 한글 이메

일로 환심을 사 송금사기 등 금전 피해

를 유발한다.  

  실제 김씨가 받은 한글 이메일에서 

히긴스 대위는 “시리아 반군과 싸우다 

돈가방 상자를 발견했다. 미국으로 돌

아가야 하는데 돈을 먼저 받아 달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

를 나누자” 등 유창한 표현을 썼다.  

  김씨는 “내용 자체는 이상했지만 한

글 편지가 자연스러워서 놀랐다”고 말

했다. LA거주 한모씨는 낯선 여성이 

보낸 문자로 한 달 동안 친분을 쌓다가 

가상화폐 투자 권유에 넘어가 15만 달

러를 사기당했다. 

  한씨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Kraken)을 개설해 은행계좌를 연동

한 뒤 이더리움을 샀다며 “이후 상대

방이 시킨 대로 이더리움을 새로운 거

래 플랫폼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플랫폼은 가짜였고 15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찾을 수 없게 됐다”

고 말했다.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SS)

은 로맨스 스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진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간병사 교육: 3/3~3/7 →  전화 예약 필수!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주제

로 하는 리얼리티 쇼 샤크 탱크에 출연

했던 한인 기업들이 한인으로서 정체

성을 내세우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눈

길을 사로잡은 이후 큰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 국내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샤

크 탱크에는 지금까지 15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고 이 중에는 한인 기업

도 다수 있었다. 이에 신년기획으로 샤

크 탱크에 출연 이후 성공가도를 달리

고 있는 한인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시

리즈로 연재한다.

   샤크 탱크에 출연했던 한인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업체로는 커피미츠베

이글(데이팅 관련 기술기업), 글로우 

레시피(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 컵밥

(외식업), 마마 오 김치(김치 및 관련 제

품 제조), 1587 스니커즈(패션) 등이 있

다. 이 기업들은 샤크 탱크에서 투자 유

치 성공 또는 실패, 투자 제안 거부 등 

다양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들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

인이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는 것이다.  

  글로우 레시피의 사라 이와 크리스

틴 장 대표는 K뷰티가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으로서 트렌

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자부했다. 

마마 오 김치와 컵밥은 한인이기 때문

에 ‘미국화’되지 않은 진짜 한국의 맛

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뜻 보면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커피미츠베이글은 

한인 세 자매가 하와이로 유학을 온 뒤

에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로 심

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1587 스니

커즈의 두 대표는 패션 브랜드를 창업

한 계기가 자신들이 아시아계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

야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며 호평했

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

세우는 전략이 먹혔다는 증거다. 본지

가 인터뷰한 샤크 탱크 출연 한인 기업

가들도 한인은 비주류기 때문에 불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류사회 내에

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에 더 유리

하다고 입을 모았다.

  샤크 탱크에 출연한 한인 기업들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적 성과를 넘어 한

인 정체성을 차별화된 스토리로 활용

한 전략이 빛을 발한 사례다. 샤크 탱크

에서의 한인 기업가들은 앞으로 더 많

은 한인 사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

인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큰 시사

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샤크탱크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던 한인 기업들이다.

  커피미츠베이글

  데이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술기

업 커피미츠베이글(CMB)의 창업자인 

세 자매 강수현, 강아름, 강다운 대표

는 2015년 샤크 탱크에 출연했다. CMB

는 이미 출연하는 시점에 주목받는 데

이트 사이트였기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로도 유

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3000만 달러에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

겠다고 했지만, 창업자들은 이를 거절

했다.

  CMB는 이후 세 자매가 프로그램에

서 호언장담한 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샤크 탱크 출연 직후 780만 달러, 

2018년에 1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

다. 이후 동남아에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2024년 기준 기업 가치는 1억

50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글로우 레시피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 글로우 

레시피를 창업한 사라 이와 크리스틴 

장 대표는 2015년 샤크 탱크에 출연했

다. 이들은 K뷰티가 폭발적으로 성장

할 것이며 뷰티 업계에서 경험이 있는 

한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K뷰티 붐

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가장 

높은 조건을 제시한 투자자 로버트 허

자벡과 두 대표 간의 협상이 벌어졌다. 

그들은 결국 지분 25%에 42만5000달

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후 알

려진 바에 따르면 허자벡의 투자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글로우 레시피는 이후 가파르게 성

장해서 K뷰티의 강자로 떠올랐다. 올

해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

로 예상한다. 

   컵밥 

  2022년 출연한 컵밥은 한인들에게 

‘유타 컵밥’으로 잘 알려진 외식업체다. 

송정훈 대표는 동업자와 함께 춤을 섞

은 경쾌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자

들의 마음을 훔쳤다. 다섯 명의 투자자 

모두 투자제안을 했다. 그 중 큐반이 가

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지분 5%에 

100만 달러 투자가 이뤄졌다. 

  이후 컵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다. 방송 이후 유타와 그 주변 지역에서 

10여 개의 매장을 추가했다. 인도네시

아에서는 이미 매장 수가 100개를 넘기

도 했다. 컵밥은 현재 활발하게 프랜차

이즈를 모집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마마 오 김치 

  2022년에 출연한 마마 오 김치는 김

치와 관련 제품을 파는 식품기업이다. 

오기림 대표는 자신에게 김치의 레시

피를 전수해줬고 회사의 얼굴로서 자

리매김한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그

는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고 맛도 좋다

며 김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

다. 투자자들은 어머니가 선보이는 ‘진

짜 김치’라는 콘셉트를 호평했지만, 투

자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 

  투자유치에 실패했지만, 마마 오 김

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4년에

는 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

로 보인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업체

이고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점을 고

려하면 인상적인 기록이다. 

  1587 스니커즈 

  신발 및 의류브랜드인 1587 스니커

즈를 창업한 한국계 미국인 샘 현 대

표와 필리핀계 미국인 아담 킹 대표는 

2024년에 샤크 탱크에 출연했다. 아시

아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최고급 

운동화를 선보였다. 

  투자자들은 아시아계의 정체성을 내

세우는 것은 좋지만, 운동화 시장을 나

이키와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지배하

고 있다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이들은 투자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후에 매출은 크게 상승했고 현재도 순

조롭게 성장 중이다. �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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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정체성 내세웠더니  성장 원동력 됐다

   1 샤크 탱크의 한인 기업가들 

     2 커피미츠베이글 강다운 대표

 3 1587 스니커즈 샘 현 대표

4 마마 오 김치 오기림 대표

<신년기획> 샤크 탱크의 한인들

샤크 탱크에 출연해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 커피미츠베이글의 (왼쪽부터)강수현 강아름 강다운 대표(왼쪽 사진)와 1587 스니커즈의 샘 현(왼쪽) 아담 킹 대표

매직 쇼 한인업체 대거 참가
미주 최대 의류 트레이드 쇼인 라스베

이거스 매직 쇼가 라스베이거스 컨벤

션센터에서 오늘(10일)부터 사흘간 열

린다. 

  전날 개막한 라스베이거스 어패럴 

쇼와 윈(WWIN) 쇼, 오프프라이스

(OFFPRICE) 쇼까지 더해져, 전국 의

류 업계는 오는 12일까지 치열한 홍보 

경쟁에 나선다.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 업체들도 이

번 행사들에 집결해 매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인의류협회(KAMA) 브라이언 

이 회장은 “매직 쇼의 위상이 전보다

는 못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고객을 확

보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협회원을 

포함해 100곳이 넘는 한인업체가 쇼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업계는 최근  쉬인

(SHEIN)과 테무(TEMU) 등 중국의 

패스트패션 업체들의 공세와 소비자

들의 지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었지

만, 국내 최대 규모인 매직 쇼와 어패럴 

쇼를 통한 영업 및 홍보 효과를 위해 참

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업계는 불안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인공지능(AI)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

합(EU)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대비 AI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

져서다. 프랑스는 AI 분야에 1090억 유

로(약 163조원) 민간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AI 진흥 방안을 내

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

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AI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에서 열리는 제3차 인공지능(AI) 국제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

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기술 발

전 방향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단순

한 AI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중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AI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

롱 대통령은 이날 TF1 방송사와의 인

터뷰에선 대규모 AI 투자 계획도 공개

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미국·캐나

다 투자펀드,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향

후 몇 년간 1090억 유로 투자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

트’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지

난달 미국은 오픈AI,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4년간 AI에 5000억 달러(약 72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투자 

계획 공개는 자국 AI 산업을 키우기 위

해 EU 규제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는 대규

모 투자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

국, 가성비를 내세운 딥시크 등을 개발

하며 독자적 길을 개척하는 중국과 달

리 AI 진흥보다 규제를 강조해 왔다. 지

난해 세계 최초로 AI법(ACT)을 도입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GPU),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

보전으로 흐르고 있는 AI 패권 경쟁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오픈AI 대항마로 꼽히는 ‘미

스트랄 AI’(기업가치 약 58억 유로)를 

보유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

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AI 개발

부터 활용까지 촘촘히 규제하려는 EU 

집행부와 달리, 프랑스는 과도한 규제

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

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까지 AI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개혁 로

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친 규제

(crazy regulations)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AI 기업들은 해외 국가들이 자

국 AI 산업 키우기에 속도를 내는 만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AI 스타트업 모레의 조강원 대표

는 “국내에도 AI 개발을 위해 수천 개 

GPU를 쓸 수 있는 기업과 데이터센터

가 더 많아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유진·위문희 기자

“유럽, AI 뒤처져  단순 소비자 전락

미·중과 격차 좁힐 AI 어젠다 필요”

163조원 민간 투자유치 계획 발표 

EU 규제에 끌려가지 않겠단 의도

프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국제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크롱 “미친 AI 규제 없애야”  경쟁 뒤처진 유럽의 후회

유튜브 인플루언서도 백악관 취재…뉴미디어석 지원 1만곳 넘었다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틱톡·유튜브 인

플루언서들의 백악관 입성이 본격화되

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뉴미디어의 백악관 출입 및 취재를 허

용한 지 9일 만에 1만여건 넘는 지원서

가 몰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했다. 

   뉴미디어 좌석 신설은 지난달 28일 캐

롤라인 레빗 신임 백악관 대변인의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레빗 대변

인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올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라며 “뉴미디어 좌석을 만들

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행정부에 접수

된 지원서가 1만1500건(지난 6일 기준)

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워

싱턴DC에서 가까운 대상자에게 신청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취재진의 출입자격은 백악관이 

정하지만, 좌석 배치는 백악관 출입기

자단(WHCA)이 결정한다. 

   그간 주로 언론사의 영향력 등에 따

라 총 49석을 배분해왔다. 특히 AP통

신과 ABC·NBC 방송, 워싱턴포스트

(WP)·뉴욕타임스(NYT) 등이 맨 앞

줄을 차지했다. 나머지 언론사는 복도

에 서서 취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런 상황에서 뉴미디어가 백악관 브리

핑룸에 입성할 경우, 좌석 경쟁은 더 치

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레빗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두 번째 기자회

견에서 “방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좌석 확대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레

거시 미디어는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

기다. WSJ는 “트럼프는 전통적인 언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과거 자신

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정책이나 내각 인사를 발표하며, 

기존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비

판했던 것만 봐도 (예상됐던 일)”이라

고 짚었다. 

   NYT는 “트럼프의 특정 언론 퇴출 

소문이 나오는 가운데 우호 언론을 늘

리는 것으로 충돌을 피했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미국의 편

집 책임자가 됐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풍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하

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트럼프가 우

호적인 언론을 옆에 두려는 움직임이

라는 해석이다. 

브리핑룸 채우는 새 얼굴들 가장 먼

저 출입을 희망한 곳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브레이트바트였다.

 악시오스와 브레이트바트는 뉴미디

어 좌석 신설을 공론화한 당일 첫 번째 

질문권을 얻은 매체들이기도 하다. 특

히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이 창간한 브레이트

바트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성향이 짙은 매체다. 

   뉴미디어 관계자들 사이에선 소통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수 성향

의 ‘루스리스 팟캐스트’를 대표하는 정

치 컨설턴트 존 애쉬브룩은 “정보 공유

에 대한 기존 언론의 독점은 자유사회

에 해롭다”며 “백악관이 주요 언론과 

뉴미디어가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29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

한 기자 겸 변호사 애런 파르나스

는 “소셜미디어 기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배제돼 왔다”며 “이

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지지 매체만을 

위한 좌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

리를 보낸다. 

   17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뉴

욕대 재학생 해리 시슨은 “독립 언론도 

자리를 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리가 마가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자

리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

럽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 측은 “특

정 지지층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다.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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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

령을 옹호하는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

가 커지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온

건 보수층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똑같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보수층이라도 이념 성

향에 따라 최근 정국에 대한 인식이 크

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보수

층의 분화가 확인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

학부 교수의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

하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10일 

입수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한

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

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 서베이(web 

survey) 방식의 조사를 진행한 뒤 강 

교수가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다.

　이번 연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

령을 뽑았던 투표층의 이념 성향을 강

성·온건·중도 보수로 나눈 뒤 각 문항

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호감도를 

0~100점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강성 보

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호감

도는 78.49점이었다. 반면에 온건 보수

층은 54.42점, 중도 보수층 34.87점으

로 차이가 컸다. 강성 보수층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수준의 

점수였지만, 중도 보수는 낙제점에 가

까웠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명

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보고

서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의 비협

조 때문’이라는 물음에 대해 공감 정도

에 따라 1~10점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

다. 그 결과 강성 보수층은 8.64점으로 

윤 대통령의 인식처럼 야당의 국정 발

목 잡기로 인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6.89점을, 중도 보수층은 5.12점을 각각 

줬다. 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보와 질

서 때문’이라는 물음에도 강성 보수층 

7.87점, 온건 보수층 5.79점, 중도 보수

층 3.84점으로 강성 보수층과 중도 보

수층의 시각차가 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부정

선거론에 대한 인식 차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의 공정

성에 대한 점수를 1~4점(점수가 높을

수록 불공정)으로 매기게 한 결과 강성 

보수층은 3.06점으로 불공한 선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2.59점이었고, 중도 보수층에서는 2.35

점이었다.

　연구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관점·평가·인식이 강성 보

수와는 뚜렷이 다른 중도 보수 집단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주말 동대

구역 탄핵 반대 집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층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상대

적으로 조용한 중도 보수층에서는 반

대로 지지를 거두는 이탈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강하게 결집한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더 부각되는 건 이

들의 정치 효능감이 온건·중도 보수층

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각종 집회는 물론 여론조사 등에도 보

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나

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잘 안다’(1~5점)는 물음에 강성 보수층

(4.38점), 온건 보수층(3.92점), 중도 보

수층(3.67점)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

았다. 반대로 ‘나는 정부에 영향을 주

기 어렵다’는 물음에는 강성 보수층

(3.04점)이 가장 낮았고, 온건 보수층

(3.33점)과 중도 보수층(3.31점)은 상대

적으로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았던 응답자를 강성·온건·중

도 진보로 나눴을 때 윤 대통령이나 계

엄 사태에 대해선 유의미한 통계적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 부정적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감도 측면에선 비슷한 현

상이 관찰됐다. 강성 진보층의 이 대표 

호감도는 76.5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온건 진보층(66.27점)에서 중도 진보층

(51.79점)으로 갈수록 호감도는 낮아졌

다. 야권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를 떠

안은 이 대표에 대해 내부 평가가 적잖

게 엇갈린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라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결국 대선에선 어떤 후보에게도 쉽게 

손을 들지 않는 중도층의 선택이 판세

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손국희 기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그 외 30여채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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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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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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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Hampton Hill Cir, 
McLean, VA $1.25M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맥클린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퍼를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여 
집 Renovation 했음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1.2M 마켓에 내 놓은 날 좋은 오퍼 받아 바로 계약. 오픈하우스 취소, 셀러 So Happy. 

1/21/2025 세틀먼트 예정

Fairfax, VA $850K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퍼 자신있음

10** Salt Meadow,
McLean, VA $2.8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틀먼트 완료. 

1/6/2025 세틀먼트 완료

McLean, VA $900K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더니 바로 구입. 
바로 3년 렌트 연결. 1/3/2025 세틀먼트

McLean, VA $900K 계약 후 10일 이내 세틀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McLean, VA 3년

집 내부를 보지 않고 구입. 공실없이 바로 
렌트. 구입/렌트 모두 에이전트 로리만 믿
고 감. 렌트 투자용 집 사고 싶은 분 연락바
람. 주재원이 좋아할 만한 집 구입 후 바로 
장기렌트 연결 자신있음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McLean, VA 3년 주재원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SOLD

SOLD

SOLD

CONTRACT

CONTRACT

COMING SOON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사업체 
매매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SELL

BUY

BUY

SELL

BUY

NEWSELL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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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야당 탓” 강성층 8.
<10점 만점>

6, 중도층 5.1  보수 시각차 컸다
윤 찍었던 보수층의 분화

“정치문제 잘 안다” 정치효능감

강성층이 더 높아, 집회 적극 참석

계엄 선포 평가 (1~10점)

8.64

6.89

5.12

7.87

5.79

3.84

정치 효능감 지수 (1~5점)

4.38

3.92

3.67

야당 비협조 때문이다 안보 질서를 위해서다 나는 정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안다
  2022년 대선

‘윤 투표층’ 분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2~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서베이 조사 0 5 10 0 5 10 0 5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윤 투표자 중

구속기소된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

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나

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이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사진)·추경호·박성

민·이철규·정점식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 김 의원 등은 당내 대

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이번 접

견은 지난 3일 지도부 격인 권영세 비상

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

원 의원, 7일 ‘맹윤(盲尹)’이라 불리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의원 등은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비

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절차의 범

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는 윤 대

통령의 말을 전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

자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탄핵 쟁점 중 하나다.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줄곧 “절차적 흠

결”을 주장해 왔다. 반면에 정진석 대통

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에서 “국무회의 본질이 부정당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1일 열릴 탄

핵심판 7차 변론에선 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5만여 명이 몰린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

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

은 친윤 의원들에게 “청년

들이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

며 “자유 수호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

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3~5일 조

사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기

각을 선택한 응답자는 40%로 한 달 전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2030세대의 탄핵 기각 찬성 여론이 크

게 확대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접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에 포위돼 극우의 힘으로 달

려가고 있다”며 “탄핵을 부인하는 모

습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의 모

습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한 비판

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 윤 대

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

민의힘 의원은 6일 YTN 라디오에서 

“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 목소리만 앵

무새처럼 받아 스피커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을 중

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 접견 희망 

의원은 30여 명이다.� 김민욱 기자

구치소 찾아간 여당 의원들  “윤, 접견정치 이젠 중단”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는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왼쪽 사진)이, 같은 시간 학생회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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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

강에 관세 25% 부과 방침을 10일 발표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철강 기업들의 미

국 수출품에 관세가 추가되면 현지에

서 경쟁하는 미국·일본 철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한국이 첫 직격

탄을 맞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과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NFL) 챔피언결정전 ‘수퍼보울’이 열

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에

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공개했다. 그는 “알루

미늄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행

정부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

용, 수입산 철강에 25% 보편관세를 부

과했다. 미국 철강산업이 외국 기업들

에 잠식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

t)의 70%인 263만t까지만 수출하되 무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고, 일본·영

국·유럽연합(EU) 등은 쿼터까지는 무

관세를, 그 이상 수출분에는 25% 관세

를 부과받았다. 결과적으로 쿼터제 이

후, 한국의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은 

100만t가량 줄었다.

　미국의 철강 시장은 연간 약 1억t 규

모다. 이 중 8000만t이 현지 생산, 나머

지 20%는 수입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가 1기 때에 이어 다시 관세 카드

를 꺼낸 건 미국산 철강 제품 보호 목

적이 크다. 미국 철강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기존 화석연료 고로보

다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電氣爐) 

전환도 늦어, 수입품 대비 생산 단가가 

높은 편이다.

이승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번 관세 부과 발언은 미국 철강 기업들

의 가격 경쟁력을 지켜주고, 해외 기업

들로부터 현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US스틸 인수를 

시도하던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 이후 ‘인수 대신 투자’ 형태로 프

레임을 바꾼 것도 자국 산업 보호에 방

점을 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춘 것이

란 해석이 나온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10조원가량을 투자해 미국

에 첫 제철소를 지을 예정이다. 현재 미

국 남부 루이지애나주가 유력 후보지

로 검토되고 있다. 포스코 역시 미국 현

지 생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

지 제철소 인수 등 다양한 방안이 거

론된다. 세아그룹은 텍사스주에 연간 

6000만t 생산 규모의 특수합금 공장 건

설을 추진 중인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

로 보고 있다.

　한 철강 기업 관계자는 “철강 관세 

25%의 적용 대상이나 방식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

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

를 대상으로 무관세 쿼터제를 철폐하

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알루미늄 업계

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알루미늄박

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8만t 중 약 

38%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 주재로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대외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통

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

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

조했다.

　일각에서는 조선·자동차 산업에 원

자재를 대는 후방 산업인 철강이 미국

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도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의 선박 건

조 및 방산 시장을 키울 경우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기업들의 철강 제품 수요

가 늘 수 있다는 기대다. 채우석 한국방

위산업학회장은 “미국 제조업 중 특히 

방산·조선 산업은 우방국의 제품을 사

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일자리다. 미국 생산량 

확대 시 국내 공장 가동 중단, 인력 조

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현대

제철은 지난해 3곳을, 포스코도 이미 2

곳을 중단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달라진 통상 환경에서 해외 생산 확대

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국내 인력 조

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영우·김원 기자, 워싱턴=김형구 기자

트럼프, 철강 관세 25% 추가 포스코·현대제철 미 공장 검토
관세전쟁, 한국도 첫 직격탄 

“국내 일자리 줄어들수도” 우려

트럼프 “멕시코만 아닌 아메리카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멕시코만을 개명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9일을 ‘아메리카만의 날’로 지정했다.� [AP=연합뉴스]

중국 ‘트럼프 돈줄’ 때렸다  미국산 80개 품목에 표적관세
중국이 10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미

국산 80개 품목에 10~15%의 표적 관세

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일

부터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10%의 추

가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에 이어 미·중이 서로 관세로 압박하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된 

셈이다.

　중화권에선 중국의 이런 제한된 표

적 관세가 “트럼프의 재정 후원자를 노

린 정밀타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콩 성도일보는 지난 9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정밀타격의 힘을 관세 품목으

로 보여줬다”며 “석탄·천연가스·석유·

자동차 등의 품목은 트럼프의 선거자

금 지원자와 비교적 관계가 깊어 트럼

프에게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 “강력한 반격 능력을 보여줘야 트

럼프가 괴롭힘을 멈추고 평등한 대화

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이 10% 보

편 관세 징수를 시작하자 즉각 석탄·액

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원유·농기계·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에 

10% 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

다. 중국은 1차 반격에서 트럼프의 ‘돈

줄’을 겨냥했지만, 미국과 장기전을 대

비한 ‘추가 탄약’은 아껴뒀다. 

우선 관세 부과 품목을 중국이 미국

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약 12%로 제한

했다.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추가 반격

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지

지층에게 타격이 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번 보복 조치에서 

뺐다.

　트럼프의 속도전에 중국이 완급을 

조절한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는 캐나다·멕시코는 트

럼프가 못 박은 협상 기한인 사흘 내에 

항복했지만, 중국은 달랐다. 중국은 구

글 등 미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카드를 쓰면서도, 인텔·애플 

등에 대해선 ‘조사설’만 흘리며 트럼프

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과거 마오

쩌둥의 책략을 활용해 미국에 대응하

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오는 6·25 

전쟁 당시 “전투로 담판을 촉진하고, 

협상장에서의 기교로 전장에서 시간과 

기회를 벌어야 한다”는 이른바 ‘양손 

책략(兩手論)’을 주장했다.

� 베이징=신경진 기자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의 열망을 눌러

담은 45분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

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

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

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장에 방점을 뒀던 ‘먹사니즘’에서 

멈추지 않고,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

다는 게 이 대표가 이날 밝힌 ‘잘사니

즘’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성장’을 29

번, ‘경제’를 15번 언급하며 ‘실용주의 

성장론’을 강조했다. “희망을 만들고 갈

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

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알파벳 머

리글자(A~F)를 딴 인공지능(AI), 바

이오(Bio), 문화 콘텐트(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

(Energy), 제조업(Factory) 등 6대 산

업 육성안을 제시했다. 또한 “탈이념·탈

진영 실용정치”를 강조하며 “진보 정책

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

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

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신년 기자회

견의 키워드를 반복했다. 하지만 “‘기

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

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앞세웠다. 주 

52시간제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평균 노동시간을 크게 

넘어선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

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

고 강조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기본사

회 청사진을 종합해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의 조기 대선 출정 선언이었

던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가 노동 친화

적 태도로 성장과 분배의 공존을 주장

한 건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

석된다. �

� 심새롬·조수빈 기자

대선길목 선 이재명 ‘기본사회·잘사니즘’ 동시에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하고 있다. �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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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광진구 동국대사범대부

속여고에 ‘특별한’ 신입생들이 찾아왔

다. 개교 95주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

환하는 이 학교가 맞이하는 첫 남자 신

입생들이다. 

신입생 등록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97명의 남학생은 공학 전환을 맞아 학

교 측이 새로 마련된 남학생 교복을 보

면서 신기한 듯 이야기를 나눴다. 교복

엔 새 교명인 ‘동국대사범대부속가람

고’가 새겨져 있다.

　이 학교의 올해 새 학기 준비는 어느 

해보다 분주했다. 남자 신입생을 위한 

화장실과 탈의실, 운동기구 등을 설치

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민보경 교장은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을 위해 학

교 모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려

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도 지원금 주며 공학 장려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

유는 학생 감소다. 20년 전 1000여 명에 

달했던 전교생은 이젠 700명이 안 된

다. 학생 수가 줄면 수업 편성, 교사 유

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민 교장은 

“공학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였다”며 “처음엔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100년 전통도 

학생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설득했

다”고 전했다.

　최근 남학교·여학교의 남녀공학 전

환이 활발해지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 남녀공학으로 전

환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0년 

총 6곳에서 2021년 12곳, 2022~24년 매

년 20곳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총 32곳이 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녀공학 전환이 가속화한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다. 성별을 구분해 신입생을 받다간 학

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학생을 모집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의 26개 중학교 중 유일

한 남학교인 광운중학교가 2027년 남

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

락이다. 1965년 개교한 광운중의 지난

해 입학생 수는 115명으로 노원구 중학

교 평균(166명)보다 30%가량 적다. 학

교 관계자는 “올해 학교 리모델링을 추

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에 정식으로 교

육청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시·도교육청도 공학 전환을 장

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

자는 “남학교·여학교가 있으면 해당 성

별 학생을 우선 배정해야 하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근 학교

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실제로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

던 동국대사대부속여고 인근의 자양

고, 광남고, 건국대부속고는 남녀공학

임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50여 명 

적은 ‘남초 현상’을 겪었다. 서울시교육

청은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3년

간 6억원을, 경남도교육청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해도 남·여학교는 중·고

의 보편적인 형태였다. 교육통계에 따

르면 60년 전인 1964년 전국 고교 692

개교 중 남학교는 506곳(73.1%), 여학

교는 186곳(26.9%)이었다. 당시 고교 

중엔 남녀공학이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1974년 거주지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

면서 남녀공학이 전체 1089개교 중 341

개교(31.3%)로 늘었다. 1990년대 후반

엔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철폐 움직임

이 영향을 미쳤다. 정광희 한국교육개

발원 박사는 “남녀공학은 교육적 측면

보다 사회·경제·정치 등 교육 외적인 요

인에 의해 확산된 면이 크다”고 설명했

다. 2000년대 이후엔 학생 감소가 공학 

전환에 주된 배경이 됐다.

　이 결과 지난해 남중·여중은 전체 중

학교의 19.9%, 남고·여고는 전체 고교의 

33.7%로 줄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는 “우리나라는 학교의 학생 수급 문제

와 맞물리며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진행됐다”면서 “향후엔 특성화 고교, 

특수목적고 정도만 단일 성별 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남녀공학 전환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다. 학교가 교육청에 공학 전

환을 신청하려면 학생·학부모의 동의

가 필요한데, 역사가 긴 학교일수록 반

발이 심한 편이다. 2년 전 강원도의 한 

여중에선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 무산

됐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동문들은 

지역 내 유일한 여학교라는 자긍심을 

가진 분이 많은데, 공학 전환을 위한 학

부모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문 학부

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학폭·욕설 많이 사라지고 분위기 밝아져”

　공학 전환을 위한 시설 개선, 교사 연

수, 교칙 개정, 입학 홍보 등 후속 조치

도 쉽지 않다. 2년 전 남고에서 남녀공

학으로 전환한 서울 중구의 장충고는 

여학생 화장실 확보에 2년이 걸렸다. 문

무현 교감은 “예상보다 수리 기간이 길

어지며 학생들의 불편이 길어졌다”며 

“화장실 한 칸을 마련하는 데 6000만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 계획대

로 파우더룸 설치 등은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성 간 신체 접

촉에 대한 징계, 화장 등에 대한 교칙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긍정적

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문 교감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학생

들의 심한 욕설, 과도한 장난이 많이 사

라져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했다. 서울

교육청 관계자는 “공학 전환 후 장충고

의 지원율과 희망 배정률 모두 조금씩 

늘었다”고 설명했다.

� 이후연·이보람·최민지 기자

‘95년 여고’에 남학생 입학  저출생이 남녀공학 늘린다
3년전부터 전환 급증, 올해만 32곳

중학교 공학비율 80%, 고교 66%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동국대사대부속여

고에 입학하는 남학생이 교복을 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공학으로 바뀐 서울 장충고의 여학생 탈

의실.� 김종호 기자, [사진 동대부속여고]

한때 국내 중·고교의 ‘주류’였던 남학

교와 여학교는 1970년대 고교 평준화 

정책, 2000년대 이후 학생 감소로 상당

수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입시에서의 유불리함, 면학 

분위기, 학교 전통 등을 이유로 남학교, 

여학교를 유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 실

제로 ‘학군지’로 꼽히는 서울의 강남 3

구(강남·서초·송파)의 고교 53곳 중 26

곳(49%)이 남고 또는 여고다. 전국 평

균 비율(33.7%)보다 높은 편이다.

　입시업체 관계자들은 학교 성적(내

신) 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밀릴 

것이란 우려 때문에 남학생 학부모의 

남고 선호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실

제로 1946년 개교한 서울 서초구 서울

고의 한 관계자는 “남학생이 수행평가 

등에서 여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다 보

니 남고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 전했다. 

애초 남녀공학으로 설립됐던 인천 

신송고가 개교 5년 만인 2010년 남고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학부모 의견이 반

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입장에선 수업 개설, 생활 지

도 면에서 단일 성별이 유리하다는 주

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남고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다양한 교과 

수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남고는 남학

생이 선호하는 인공지능(AI)·컴퓨터

공학 같은 이공계 과목을 개설하는 데 

공학에 비해 유리한 편이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남녀공학 전환의 가속화

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

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

기 광주교대 교수는 “남녀공학 전환에

는 시설투자뿐 아니라 성비 균형, 학습

법 개선, 학생 맞춤교육 등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며 “전환 학교가 교육

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몇 년 전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

환한 서울의 학교 관계자는 “이제는 우

리 학교에 올 남학생이 다른 학교로 배

정되면서 ‘3분 거리 학교를 두고 30분 

넘게 걸리는 곳에 다니게 됐다’고 전화

하는 부모도 있다”며 “공학 전환에 대

해 교육청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보람·최민지·이후연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리학교

자료: 교육통계

남고●

여고●

남녀공학●

총 53곳

전체 26곳

49 %

27곳
(51%)

12곳
(22.6%)

14곳
(26.4%)

“여학생에 내신 밀린다” 강남 고교는 남녀공학 비율 낮아
강남 51%, 전국 평균 66%보다 낮아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등장

한 지 17년째인 올해 전국 대학 세 곳 중 

두 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

의 교내·외 장학금 실태 등을 살펴 인상

의 타당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

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학부 등

록금의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

년제대 190개교 중 123곳(64.7%)에 이

른다. 특히 사립대는 전체 151개교 중 

113곳(74.8%)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

공립대는 10곳이 인상을 결정했다. 등

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총 50개교(사립 

23곳, 국공립 27곳)에 그쳤다. 인상률

은 5%대가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지난 4

일까지 인상을 결정한 103개교 중 47곳

(45.6%)이 5.00~5.49%의 인상을 결정

했다. 5.49%는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

정 인상 한도다. 성신여대(5.3%), 경희

대·성공회대(5.1%), 고려대(5.0%) 등이 

해당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근 16년 동안 동결했

던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동결

이 길어지며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등록금과 인상과 연동돼 지원이 결정

되는 국가장학금과 관계가 있다”고 주

장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

원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에 가까운 인상

을 결정한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주

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의 학비 부

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

침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장기 대

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 이보람 기자 

17년만에 전국 대학 65%가 등록금 인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상대로 한 글로벌 전쟁

은 대체로 승리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막

아낸 것은 괄목할 성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영국 이코노미

스트지가 ‘짖지 않는 개’처럼 사라졌다고 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충격 등

으로 되살아나자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 파이

터’로 돌변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적극적

으로 나섰고, 물가는 안정을 찾아갔다. 지난해 10

월 당시 IMF가 전망한 올해 말 전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5%였다. 지난해 말 물가상승률(평균 

5.8%)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펼쳐온 인플레와의 전

쟁이 허사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 ‘마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앞세운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 불러오는 ‘트럼

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트럼프의 주문은 ‘관세 

폭탄’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공약

으로 내걸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관세,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

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유

예했지만, 중국에는 지난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됐

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석탄과 천연가스, 

대형 자동차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관세 전쟁의 전선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

부는 11~12일(현지시간) ‘상호관세’와 관련한 구

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전망이다. 상호관세는 공식

적인 용어는 아니다. 트럼프 발언의 맥락을 살펴

보면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만큼 미국도 상대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같은 수

준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으로 관세율을 높이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은 미국의 무역적

자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

오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또

한 트럼프가 펼칠 감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을 관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전쟁이 가져올 부작용과 후

폭풍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관세를 높이면 당장 수입품의 가격이 뛴다.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전

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은 지구

촌의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

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지난달 

27%였다. 지난해 11월(9%)과 지난해 12월(16%)보

다 높아졌다.

　신윤정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편관세 

도입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무역 파

트너에게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폭넓은 상품에

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무역제재로 미국

의 주요 무역파트너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주변국 내부의 추가 인플레 압

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관세 10%, 미 물가 0.6%P 올려

　관세 폭탄이 가져올 물가 상승은 미 정부 분석

으로도 뒷받침된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예산국

(CBO)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보편관세 10%와 중

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까지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1%포인트 증

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편관세만 부과할 경우 

PCE 물가는 0.6%포인트 상승하고, 중국산 물품

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PCE 물가는 0.4%포

인트 뛸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기업의 절반 정도가 소비자에게 관

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전가할 경우 최종 소비자 

물가가 0.3~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과 멕시코 

등에 대한 강력한 관세 인상을 전망하며 물가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와 소비자의 지갑은 얇아진

다.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기 때문이

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PIIE가 

지난해 8월 트럼프가 주장했던 보편관세 20%(중

국에는 60%)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 분포 중

간에 있는 가구의 세후 소득은 2600달러(4.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

수록 소득 대비 감소 폭이 컸다.

　관세 전쟁에 따른 ‘트럼플레이션’으로 가계와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ING에 따르면 

지난 1일 트럼프가 밝힌 관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약 835달러의 부담

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4인 가족의 경우 부담은 

3242달러에 이른다.

　소비재를 제외했던 트럼프 1기와 달리 소비재

까지 포함되고, 미국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탓이다. 게다

가 수입 품목을 자국 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 인상은 개별 소비자에게 전가

돼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 있다.

관세로 미 GDP 5년간 2조 달러 감소

　‘관세맨’ 트럼프의 좌충우돌 행보가 인플레를 

자극하며 통화정책 궤도도 바꿀 가능성이 다분

하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Fed의 통화정책 행보가 매파(통화 긴축)

적으로 바뀌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실제로 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직후 성명에서 인플레 우려를 드러냈다.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당장 

돈줄을 죄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Fed가 전망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예

상치가 지난해 9월 4차례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2차례로 줄어든 것이 이를 뒷

받침한다. Fed가 당장 통화정책의 기수를 돌리지

는 않을 전망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

후 관세 정책을 보며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예상이다. 오는 5~6월 정

도에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Fed가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며 경제 성

장이 둔화하면, 물가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민

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등이 이

어질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연간 

약 3600억 달러(5년간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 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다. 옥스퍼

드 이코노믹스는 관세 전쟁 속 향후 5년간 신규 고

용이 연평균 16.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미국을 강타하면 Fed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보호관세, 미 제조업 생산성 낮춰”

　오히려 관세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야기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세계 무역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문홍

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상

대국의 무역 보복이 남발되는 등 보호 무역이 격

화된다면 불가피한 디플레에 빠질 것이고 혼란과 

불확실성은 글로벌 투자와 소비를 제한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역사적 사례도 있다. 대공황 시기

인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여개 수

입품의 관세율을 평균 40%에서 60%로 끌어올리

며 파국으로 치달은 경험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에 교역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미국의 수출

액은 1929~33년 61% 급감하고, 대공황을 더 심화

시켰다. 전 세계 교역 규모도 25% 감소하며 세계

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트럼프에게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미국 경제

에는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

다. 신윤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

세 도입의 정당성을 자국 산업 보호로 전달하려 

하지만 비용 상승 및 생산 효율 저하 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전미경제연구소

(NBER) 연구에 따르면 과거 미국 제조업 성장에 

있어 높은 보호 관세는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했고, 기술 혁신·경쟁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

이 됐다”고 지적했다.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크레딧 카드 환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서울 이구 한방병원
��특진��사암�오행침과�사상체질의학�전문�
모든�알러지��피부병��각종�통증��갱년기�장애��콧병��불임증��여드름��기침��정력감퇴��통풍��
위산과다��허리통증��피곤증��탈모증��조루증��이명��변비��복부개스��설염��부인과�하혈��중풍��
이갈이��코골이��머리흔드는병��수전증��미용침��치질출혈��장출혈��코피��모든�출혈�치료됨�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이구 한방병원
White Oak 도서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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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관세 폭탄이 부르는 ‘트럼플레이션’의 덫   PERSPECTIVE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단위: 달러, 2028년까지 누적 손실 규모

단위: 명

미국 관세 부과와 중국 보복시 미국 경제 피해는

자료: 국제금융센터·옥스퍼드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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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이 미국 가계에 부과하는 세금

자료: Tax Foundation, PIE, 교보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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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미중 무역전쟁 시 미국 경제 피해 예상

자료: 국제금융센터

독일 경제연구소

예일대

어니스트앤영(EY)

피치 레이팅

-중국 보복시 미국 GDP 4년간 1조 달러 감소
-미국 GDP 감소: 25년 -1.3%, 26년 -1.4%, 27년 -0.9%, 28년 -0.5%

-중국 보복 포함 시 10년간 연간 미국 GDP 0.6% 감소,
  가구당 소득 2600 달러 감소
-중국 보복시 향후 10년간 미국 관세 수입 5000억 달러(약 20%) 감소

-중국 등 여타국 보복시 미국 성장률 향후 2년간 1.2%포인트씩 감소
-2025년말까지 소비자 물가 1%포인트 상승,
  가구당 소득 1100달러 감소 전망

-중국 등 여타국 보복시 미국 성장률 1.1% 줄고, 물가 0.4%포인트 상승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시 피해 장기화 전망

관세는 결국 인플레 자극  금리 인상·소비 위축 후폭풍

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

논설위원



얼마 전 한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다. 40대 한인 여

성이 또 다른 한인 여성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 지

역구(가주 40지구·공화)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

마를 선언했다. 주인공은 LA와 댈러스, 서울 등

에서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는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이다.

  선거가 앞으로 약 1년 9개월가량 남았기 때문

에 실제 맞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인 후보들이 연방의원직을 

두고 여야 대표로 경쟁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한인 정치력 신장’이 어느 순간 

눈앞에 성큼 다가온 듯하다.

  실제 한인의 정치력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했다. 첫 한인 연방하원의원은 김창준 의원

(1993~1999년 재임)이다. 약 20년이 지난 2019년

에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 입성했다. 앤디 김 의원

은 2024년 한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셸 스틸,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역시 2021년부터 의원직을 수행했다. 2024년 선거

에서 스틸 의원이 낙선했지만 영 김과 스트릭랜드 

의원, 그리고 새로 당선된 데이브 민 의원이 현재 

‘하원의 한인 3인방’으로 뛰고 있다. 이외에도 각 

주와 지방 선거에서도 한인 선출직이 꾸준히 늘

고 있다.

  만약 영 김 의원과 김 바렛 후보가 실제로 맞붙

게 된다면 그동안 한인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에

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한인 후보들은 한인 유권자들

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우리가 남이가’ 식

의 논리가 작용하며, 선거 기간 동안 한인 사회에 

얼굴을 자주 비추다가 당선 후엔 모습을 보기 어

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한인 후보들이 각당 대표로 서로 경쟁

하게 된다면 ‘한인 프리미엄’은 사라지게 된다. 선

거 과정에서 한인들의 목소리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인들 앞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두 여성 한

인 후보간 토론회가 개최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한인들이 한인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는 통할 

수 없다. 공약과 정책만으로 냉정하게 승부를 겨

루게 된다.

  영 김 의원 후보의 2024년 선거 운동 홈페이지

와 최근 만들어진 김 바렛 후보의 홈페이지 등 현

재까지 공개된 선거 캠페인 자료를 보면 두 후보

는 비슷한 배경을 내세우고 있다. 둘 다 ‘이민자의 

자녀’, ‘평범한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산층 보호와 세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공통점을 고려하면, 후보 간 정책 차이를 

명확히 가르는 논쟁은 필연적이다. 이는 한인 유

권자들에게 더 풍부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한인 프리미엄이 

사라진 자리에 ‘이념 공방’이 고개들 수 있어서다.

  실제 한인사회에서는 최근 영 김 의원의 윤석

열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

을 약화시키려는 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고, 온

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까지 그

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약 4600명이 이에 동

의한다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김 바렛 후보도 벌

써 “극단주의적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을 은퇴시

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김 의원의 발

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당한 주장이라는 논리다. 1년 9개

월 뒤 한인 사회가 두 후보를 두고 선택해야 할 기

준은 분명하다. 이념을 뛰어넘는 바른 정책이다. 

두 ‘한인 이민자’이자 ‘어머니’들이 토론장에서 분

열된 정치가 아닌한인 사회를 위한, 그리고 미국

을 위한 신선한 싸움을 벌이길 바란다.

바람이 분다. 건넛집이 소나무를 잘랐다. 그 나무

는 이층인 그의 집이 작아 보일 정도로 웅장했다. 

봄이면 가지치기하는데, 이번에는 나무 밑동까지 

베었다. 남가주에 산불이 난 후에 생긴 일이다. 일

주일 사이에 벌써 세 집이 저렇게 큰 나무를 제거

했다.

  바람이 세게 분다. 올해 초에 독감에 걸려 무척 

앓았다. 몽롱한 정신으로 TV를 보는 데, 수십 채

의 주택에 불이 나는 것이 보였다. 보통 산불은 산

과 산에 드문드문 있는 집들을 태우는데, 이처럼 

주택가에 화재가 나는 것은 처음 봤다. 영화인가 

싶어서 TV 채널을 돌렸더니, 모든 방송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을 중계했다.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산타애나 강풍에 작

은 불씨가 주민 밀집 지역으로 떨어졌다. 잡목과 

팜 트리에 불이 붙자, 금세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 

아무것도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불씨를 막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지난겨울부터 LA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돌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이 급속도

로 확산하였다. 통제 불능 상태였다.

  이번 LA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다. 수

십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화마가 지

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총소리만 들

리지 않았지 흡사 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였다. 눈

길이 닿는 곳은 다 타고 재만 남았다. 허탈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소실되었다.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동네를 보니, 한숨만 나오고 자연재해에 

아무런 대책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새삼 느꼈다.

  바람이 또 분다.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도 산

불이 나서 두 번이나 대피 경보를 알리는 긴급 재

난 문자가 울렸다. 혹시나 해서 비상 대비 박스를 

마련했다.  

  그 와중에 매월 문학을 논하는 줌 미팅이 있었

다. 옛말에 감선철악(減膳撤樂)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에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임금도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노래와 

춤을 가까이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산불을 피해 대피한 가족을 아는데도, 

계획대로 행사를 주최하려 했다. 사람이 있고 문

학이 있다. 경솔한 행동을, 지면을 빌어 사과한다.

  마침내 바람이 그치자, 때를 따라 벚꽃이 한창

이다. 드디어 잔인했던 1월이 갔지만, 꽃을 감상할 

여유가 없다. 

집을 잃는 것은 단순히 소유물과 거주할 곳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일부분을 잃는 것이다. 

짙은 연기와 소용돌이치는 불 속에서 고군분투했

던 소방대원들이 고맙다.

  LA 산불 피해자를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과 자

선 모금 행사가 한창이다. 아름다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재난 이재민이 다시 일어서길 바

란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고단하고 험하지만, 함께 

가면 쉽지 않을까. ‘SoCal Strong’.

우리말 바루기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즉 둘둘 말아놓은 

화장지를 뭐라 불러야 할까? ‘두루마리 화장

지’ ‘두루마리 휴지’ 등과 같이 대부분 바로 

대답한다. 맞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화장대

나 거실 등에 놓여 있는, 네모난 작은 상자 안

에 들어 있는 화장지는 뭐라 불러야 할까? 아

마도 대답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잠시 고민을 한 후 ‘곽 티슈’나 ‘각 티슈’라

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인터

넷을 찾아보아도 ‘곽 티슈’나 ‘각 티슈’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확한 이름

은 ‘갑 티슈’ 또는 ‘갑 화장지’다.

  ‘곽 티슈’라고 하는 것은 ‘갑’을 ‘곽’이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곽’은 ‘갑’을 잘못 표

기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곽 티슈’

가 아니라 ‘갑 티슈’라고 해야 한다.

  ‘각’은 사전을 찾아보면 상자와 관련한 의

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곽’을 ‘각’으로 발

음하다 보니 ‘각 티슈’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각 티슈’ 역시 바른말

이 아니다. ‘곽 티슈’나 ‘각 티슈’가 아니라 ‘갑 

티슈’라고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티슈’가 

외래어여서 ‘화장지’로 바꿔 부를 것을 권하

고 있으므로 ‘갑 화장지’라 부르면 더욱 좋다.

  우유를 담는 종이 용기를 가리킬 때도  ‘우

유갑’이라 해야 한다. 

곽 티슈가 아니라 갑 티슈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김 영 남
사회부 기자

이아침에

기자의 눈

두 한인 엄마 후보에 거는 기대

황계실 571-239-6054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텍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6. 홈워런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켓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모든 비지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센터빌 미용실 $90,000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게인스빌 싱글 레이크 매나사스 골프장내 $1,060,000
방4, 화4.5, 차고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덱

알디싱글 $1,250,000
방5, 화4.5, 차고2,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같음

챈틀리 타운 $779,000 
방4, 화3.5, 차고2,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앤드유닛, 1st onwer, 
내부외부 잘 관리 최상, 최고 학군 짐, 
코스코 , 50/28, Dulles  Aiport 

25180 WHIPPOORWILL TER, CHANTILLY, VA 20152

   Open House 
2/16 (SUN) 1PM-4PM

잔인했던 1월이 지나고

이 리 나
수필가

A14 OPINION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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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1, 2025  

교육&Sports
곽태우곽태우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T. 703.712.7151

연예/문화

컨설팅으로 강점 살려 명문대 입학 전략 세워야

장병희 기자

대입 컨설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학

부모나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미

국 대학들의 지원 절차는 지원서 작성

 자기소개서(에세이) 추천서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 과외 활동(Extracur-

ricular Activities) 구성 장학금 및 재

정 지원 준비 등 많은 단계를 거치며 세

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대입 

컨설턴트들은 경험과 풍부한 정보를 바

탕으로 각 지원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

춰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대입 컨설팅의 이점

  첫째 개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 사정 

기준 자신의 강점 즉 과외활동 리더

십 봉사 연구 경험 등과 약점 즉 성적

 시험 점수 언어능력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해 최적의 대학 리스트와 지원 

전략을 얻을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 간 의견 차이가 있으

면 컨설턴트가 객관적인 중재자로 학생

의 진로와 목표를 조정해주면서 대입 

준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갈등을 

완화해 준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

로 꼽는 학부모도 있다

  둘째 에세이 및 서류 작성을 돕는다

  -미국 대입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세이다 학생의 스토리를 설득

력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컨설턴트는 학생의 경험과 개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와 표현 기법

을 조언한다 학생이 가진 활동 이력과 

강점을 한데 묶어 입학사정관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의 시각이 유리할 수 있다

  -에세이는 물론 활동 리스트 추천

서 준비 학교별 요구 사항 체크 등 서

류 전반을 꼼꼼히 살펴 작성 실수를 줄

이고 마감 일정(Deadline)에 맞춰 제출

하도록 일정 관리를 돕는다

  -고난이도 에세이 첨삭해준다 단순

한 맞춤법 문법 체크를 넘어 글의 흐

름이나 논리 구조 개성을 살리는 문체 

등 에세이의 질적인 향상에 대해 전문

적 조언을 제공해준다

  셋째 표준화 시험 관리 및 전략을 

수립한다

  -SAT ACT AP 등 각종 표준 시험 

스케줄과 최적의 학습 계획 등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시험 전략 뿐 아니라 점수가 낮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재응시를 여부 

판단도 전문가와 논의해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넷째 입시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한다

  -대학별 전형 방식 선호 전공 합격

률 등 최신 입시 트렌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대학과의 네트

워크가 있어 합격생의 사례나 입학 사

정관의 선호도를 현실감 있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장학금 재정 보조 프로그램(Fi-

nancial Aid)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 

방법도 안내해 줄 수 있다 

  다섯째 모의 인터뷰 및 대면 평가를 

준비한다

  -미국 대학 중 일부 명문 사립대 등

은 지원 과정에서 면접이 포함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전략을 미리 점검하고 면접시 태도나 

표현 방법 등을 교정 받아 실전에 대비

하고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 

  여섯째 종합적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다

  -원서 제출 일정부터 시험 응시 에

세이 작성 추천서 수령에 이르기까지 

일정이 복잡하다 모든 과정을 체계적

으로 관리해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 대학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관리가 있으면 중

복 업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여러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다 보면 각 학교

가 요구하는 추가 에세이(Supplemen-

tal Essay)나 양식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 

대입 컨설팅이란

미국 대학 입시에서 대입 컨설팅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

부 한인 학생들은 한인들만이 대

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

로 착각하기도 한다 한인 부모들

이 유난히 극성스러워서 이런 서비

스를 쓴다는 오해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한인 학부모들이 특이한 것

이 아니다 이미 미국 교육계에 있

었다 학원이라는 사교육도 이전에

는 없었다지만 예전에도 튜터는 있

었고 부유층의 경우 가정교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입 컨설팅은 

한국식 학원이 있기 전부터 있던 

서비스다

김웅용 변호사

지원자별 맞춤형 전략 수립 가능하고

전문성과 사전 정보 통해 시간 절약도

특수 상황인 경우 경험 많은 도움 유용

>> 4면 대입 컨설팅’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대입에 낯설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부모들은 대입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혼자서

도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 시험 공부를 잘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이 불필요하다� [챗GPT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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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재의 절반은 칭화대에 있고, 

칭화 영재의 절반은 야오반(姚班)에 

있다. 야오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부생 집합소다.”

　칭화대 학제간 정보연구원에 재학 

중인 쑤정위안(蘇政淵)은 3일 중앙일

보에 ‘야오반’을 이렇게 소개했다. 야오

반은 2004년 칭화대가 영입한 컴퓨터 

공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 수

상자 야오치즈(姚期智·79)의 성을 딴 

‘중국 AI의 메카’다. 인공지능(AI)·양

자정보·컴퓨터공학을 아우르는 그야

말로 중국의 첨단 브레인 양성소다.

중국 1340만 수험생 중 수십 명만 입학

　쑤정위안은 “이미 헤드헌터가 연봉 

100만 위안(약 2억원)을 제안했다”며 거

액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진학

을 위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야오반 합

격 비결을 묻자 “수석도 합격을 보장하

지 못한다. 야오반은 학문적 잠재력을 

더 중시한다”며 “가오카오(중국 대입 

수능) 성적이 다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야오반은 대부분 ‘바오쑹(保

送)’으로 불리는 특별전형으로 신입생

을 선발한다. 세계 수학·물리 올림피아

드나 중국 국가급 경시대회 수상자가 

선발 대상이다. 2020년 입학생 가운데 

46명이 세계 올림피아드 대표나 성급 

수학 경시대회 1등 수상자였다.

　야오반은 지난해 중국 대입에 도전

한 수험생 1340만 명에게 ‘꿈의 학부’

다.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1

기 졸업생(2005년 입학) 84명 중 취업

자는 4명이었다. 모두 ‘중국판 챗GPT’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과 같은 퀀트 투

자사에 들어가 연봉 500만 위안(약 10

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졸업생 

중 30명은 칭화대 박사 과정에 진학했

고, 50명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

　이날 오전 칭화대 정문에서 만난 초

등학생 왕샤오펑(11)은 “AI를 전공해 

‘제2의 량원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

혔다. 허난성 정저우에서 설을 맞아 부

모와 칭화대를 찾아온 이유다. 학사모 

사진을 보며 열심히 공부해 칭화대 합

격증과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칭화대 정문과 마주한 칭화과학기

술원 7층에는 유니콘 기업인 즈푸(智

譜)AI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딥시

크와 동급으로 평가받는 생성형 AI의 

강자다. 칭화대 컴퓨터학과 ‘96학번’ 

장펑(張鵬)이 2019년 창업한 즈푸의 

사무실은 춘절(설) 연휴인데도 열려 

있었다.

　“다음 AI 유니콘을 예측해 주세요.”

　복도에 ‘Z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차

세대 AI 비즈니스 모델을 직원들에게 

묻는 스티커 설문이 눈에 띄었다. 답변

을 보니 대형언어모델(LLM)을 넘어 

지능형 로보틱스 분야가 더 유망하다

는 전망이 많았다. 이처럼 즈푸에선 사

내 벤처를 지원하는 식으로 다음 먹거

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딥시크 쇼크’의 마중물이 된 칭화

대의 AI 투자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파는 야오치즈 교수였다. 

1946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대 학부를 졸업한 야오 교

수는 하버드대 물리학 박사, 일리노이

대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각각 보유

한 석학이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2005년 칭화대에 컴퓨터과학 실험반

을 만들어 컴퓨터공학과 AI 인재를 양

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야오반

을 ‘학제간 정보연구원’으로 확대하며 

최근 각광받는 양자 분야까지 폭을 넓

혔다.

　지난해 4월에는 AI만 단과대학으

로 특화한 ‘인공지능학원’을 별도로 개

설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AI 코어’와 ‘AI 플러스’ 양대 프런티

어에 초점을 맞춘다”며 “효율적인 알

고리즘과 광전자, 양자 등 미래 컴퓨팅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

다. 미국의 각종 제재를 독자적인 기술

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야오 교수를 ‘AI 

영웅’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시 주

석의 인민일보(6월 13일자 1면)에 실은 

편지를 통해 “귀국 후 교편을 잡은 지 

20년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와 혁신

으로 묵묵히 공헌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한다”며 “인재의 자주 육성,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실현에 새로운 

공헌을 바란다”고 했다.

졸업생들 취업보단 유학, 대학원 진학

　야오 교수는 AI 대중화로 호응했다. 

2022년에는 개설서 인공지능을 야오

반 교수들과 공저로 펴냈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AI의 잠재력과 미래 활

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다.

　딥시크 쇼크는 중국 AI 메카인 칭화

대가 아닌 저장대 석사 출신의 작품이

라는 데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저장대

와 딥시크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는 중

국 경제주간지 경제관찰보가 2023년

에 집계한 중국 생성형 AI 산업지도에

서 관련 기업 수가 베이징(54개), 상하

이(12개), 선전(11개)에 이은 8개로 4위 

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은 응용과학보다 기초과학, 유행보다 

미래 전망을 중시하는 장기적 투자가 

특징”이라며 “딥시크 같은 글로벌 경

쟁력을 가진 첨단기업들이 AI 외에 로

봇·양자·우주·심해, 신에너지 등 영역

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중국 ‘AI 심장’ 자부심  “칭화대 영재 절반은 야
<姚班·AI  브레인  양성소>

오반에 있다”

중국의 영재 집합소 야오반은 2005년 칭화대가 컴퓨터 분야 노벨상인 ‘튜링상’을 받은 야오치즈 교수(가운데)를 초빙해 만들었다. 졸업식을 하는 야오반 학생들. 오른쪽 사진은 칭화대에 개설된 AI 스타트업 ‘즈푸’ 사무실.� 신경진 특파원, [소후닷컴 캡처]

인공지능 사관학교 칭화대 가보니

20년전 AI 석학 야오치즈 교수 영입

경시대회 수상자 뽑아 ‘야오반’ 꾸려

대학교 내부에 AI 스타트업 사무실

정문서 만난 초등생 “제2 량원펑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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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를 행할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패권의 

확장을 못 할 바는 아니다. 다만 극단적

이어선 안 된다. 나라가 비록 커도 전쟁

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 국민이 비

록 많아도 도를 잃으면 반드시 혼란스

럽다. 아메리카의 잘못은 천하의 후세

가 경계로 삼을 만하다.”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

크(DeepSeek)가 창작한 ‘과아메리카

론(過美利堅論)’의 마지막 문장이다. 

중국 한(漢)나라 재상 가의(賈誼)가 진

(秦) 제국의 흥망을 논술한 명문 ‘과진

론(過秦論)’을 참고해 내놓은 답이다. 

“인의의 정치를 펴지 못하고 공벌과 수

성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한 때문(仁義不施而攻守之勢異也)”이

라는 가의의 요지를 담았다.

　올해 설 연휴 동안 중국에서는 이처

럼 딥시크를 활용한 미국 때리기가 유

행했다.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에서 농민 반란으로 진을 무너뜨린 진

섭(陳涉)을 평가한 ‘진섭세가’를 참조

한 딥시크판 트럼프 본기도 SNS에서 

인기다. 

　딥시크는 한자로 심도구색(深度求

索·선두추쒀)이다. 딥러닝을 심도학습

(深度學習)으로 부르는 식이다. 중국인

들이 딥시크로 고전 패러디 놀이에 빠

진 사이 한국과 서양에서는 중국의 약

점 찌르기가 인기였다. 챗GPT와 딥시

크에 동시에 1989년 6·4 천안문 사건,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묻

고 답변을 비교하며 당황하는 딥시크

를 조롱했다.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

을 지키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

난 2023년 제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

비스 관리 임시방법’에 따라 이른바 사

회주의 가치관, 정권 전복, 국가안보 및 

이익을 위협하거나, 분열을 선동하고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을 생성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딥시크 쇼크처럼 미·중 사이에 민

감한 경쟁은 진전이 빠르다.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의 더우궈칭(竇國

慶) 대령은 지난해 미국의 백 년 글로

벌 전략이란 책을 펴냈다. 미국의 과거 

100년의 흥망사를 해부한 뒤 “글로벌 

군사력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약점”이

라며 “미국의 재정, 국민 생활과 심리

적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했

다. 트럼프 취임에 이은 딥시크 쇼크가 

중국이 의도한 시간표를 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피상적 감상을 넘

어 변화를 헤쳐갈 나라의 좌표를 ‘심도

구색’해야 할 때임에는 틀림이 없다.  �

베이징총국장

심
<深度求索>

도구색

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서양 클래식 명곡을 여러 사람의 연

주로 듣다 보면 주관적이긴 하지만 

속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게 된다. 기

량은 좋지만 깊이가 없는 경우, 기량

도 좋고 깊이도 있는 경우, 기량은 약

간 떨어져도 감이 살아 있는 경우, 그

리고 연주 수준이 너무 높아 기술적

인 측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경

우… 젊을 때는 기교에 치중하다 나

이 들며 무르익듯 시간에 따라 변하

기도 한다. 연주자의 주관이 특히 중

요한 국악이나 재즈에서는 기교 닦

는 것을 넘어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

은 기본 과제다.

　이러한 측면은 감정 없이 딱딱할 

것 같은 기초과학 연구에도 적용된

다.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을 볼 때 

성적은 좋은데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잘하고 능동적 아이디어는 찾

기 힘든 경우, 성적은 별로여도 호기

심과 악착같은 노력으로 전진하는 경

우, 성적도 좋고 창의력도 있어 세밀

하게 지도하지 않아도 연구 주제를 

알아서 잘 발전시키는 경우 등등 있

다. 연주자의 음악 세계가 변하듯 학

생의 연구 능력도 향상되기도 한다. 

어려운 문제 푸는 데는 타고난 재능

이 필요하다지만 대개는 부지런히 노

력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해결책

이 나온다.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 각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

게 지도해줘야 좋은데, 창의력이 요

구되는 문제일수록 노력을 강요하는 

것보다 분위기만 띄워주고 알아서 하

게 내버려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

욕과 관심이 있으면 노력은 저절로 

따른다.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

다. 테크닉이 좋을수록 어려운 문제

를 풀기 쉬워진다. 문제는 기술 연마

에만 치중할 때다. 손가락은 잘 돌아

가는데 음악이 안 되는 것과, 시험은 

잘 보게 훈련되었는데 배운 것을 어

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것은 비슷하

다. 결실 없이 연마에만 집중하는 것

을 피하려면 관심과 안목이 생겨야 

한다. 개인도 노력해야겠지만, 사회 

문화와 교육 정책 등 다방면에서 분

위기 띄어주기가 필요하다.

� 　텍사스 A&M대 생명공학부 교수

분위기 있게 기량 닦기

황원묵의 과학 산책

길었던 지난 설 연휴 중 수험생이 가장 

많이 본 EBS 강의는 윤혜정(44) 강일

고 교사의 ‘나비효과’였다. ‘나비효과’

는 윤 교사가 지난 2011년 첫 출간한 국

어 교재의 이름이자 동명의 강의 시리

즈다. 그의 대표 교재 ‘개념의 나비효

과’는 136만부 판매됐고, EBS 강의의 

누적 조회 수는 1억 회가 넘었다. 강의 

녹화에 한창인 윤 교사를 서울 송파구

의 스튜디오에서 지난달 15일 만났다. 

윤 교사는 스타 강사가 된 뒤에도 사교

육계로 전직하지 않아 ‘공교육 지킴이’

로 불린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황제의 재림’ 이라고 불리는데.

　“EBS 강사가 된 건 우연이었다. 같

은 학교에 있던 선배의 권유 덕이다. 이

제 전국의 제자들이 교사가 돼 ‘선생님

처럼 되고 싶다’고 말해준다. 오전 7시

에 학교로 나와 오후 4시 수업이 끝난 

후부터 새벽 2~3시까지 스터디카페에

서 교재를 쓰는 건 물론 힘들다. 두 아

들에게 출근하면서 ‘내일 봐’라고 인사

하곤 했다. 둘째에겐 책 한 번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 아들과 제자의 차이는.

　“아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본 적 있

다. 제자가 모르면 답답했는데, 아들이 

모르니 화가 나더라(웃음).”

　- 사교육 이적설도 돌았다.

　“제의가 두세 번 정도 있었다. 어떤 

업체는 집 가까이 스튜디오를 차려줄

테니 강의에 전념하라고 제안했다. 흔

들리긴 했지만, 고 3 담임이라 아이들 

원서 써줘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

쩍 들었다.”

　윤 교사는 지난 2023년 당국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수험생 불안이 

커지자 SNS에 “흔들릴 필요 없다”며 

수험생 격려 글을 올렸다. 몇달 뒤 2024

학년도 대입 수능 땐 EBS현장교사단 

대표로 문항 분석 브리핑에 나섰다.

　- 지난해 수능 문제에 대한 평가는.

　“수능 며칠 전부터 출제진과 함께 합

숙하며, 통신이 차단된 채로 문제를 봤

다. 예전엔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읽자마자 포기했는데, 지금

은 그렇진 않다.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아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학교에

선 수능만을 위한 수업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건 무책임하다.”

　- 올해 수능 대비는.

　“국어는 경향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킬러가 아니라 ‘초킬러’가 나

와도 공부 방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

는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가 아

니라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 내비게이션 작동법만 

알면 어떤 목적지로든 어디든 갈 수 있

는 것과 똑같다.”

　- 신학기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

　“현 중 3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에

서부터는 언어와 매체의 문법 문제도 

모든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시험 범

위가 됐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문법 내용을 거의 잊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어간이나 어미 등의 용어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영문법과 

헷갈리기도 한다. 뉴스처럼 디지털 매

체로만 접하던 글을 종이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은.

　“짧은 글, 영상에 익숙해진 탓인지 

지구력이 부족하다. 2시간 영화도 다 

못 본다. 어떤 교과서든 처음부터 끝까

지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생

물 교과서에 실린 글들은 다 비문학 지

문이다. 학원에선 요약본을 만들어놓

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까지 알려주는

데, 이렇게 쉬운 공부로는 성장하기 힘

들다. 제자 중 학원을 다니는 데도 내

신 성적이 수준 이하로 나오는 친구가 

있어, 차라리 학원을 끊어보자고 제안

했다. 그러자 성적이 올랐다.”

　� 최민지 기자

공교육 현장을 지키는 EBS 인기강사 윤혜정 강일고 교사의 ‘밑줄 쫙’ 메시지는 문해력을 위해 끈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 임현동 기자

“내비 작동법만 알면 어디든 가듯

국어는 지문 읽는 법 아는게 중요

학원 다녀도 성적 나쁘면 끊어야”

“문해력 키우려면

  어떤 교과서든 

  끝까지 읽어라”
       EBS ‘국어 일타강사’ 윤혜정 강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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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마케팅 브로

셔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캠퍼스와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

고 재학생과 교수진, 교직원을 직접 만나 대화하

면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고, 학생 

대신 부모가 주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캠퍼스 투어를 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까?  

  첫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캠퍼스를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대학들은 온라인

으로 캠퍼스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도록 버추

얼(virtual) 투어를 제공한다. 버추얼 투어가 유

용한 옵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 학교를 방문

한다면 캠퍼스 문화를 몸으로 부딪히며 체감할 

수 있다.  

  학생들은 캠퍼스와 강의실을 돌아보면서 진

정으로 자신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확

인할 수 있다. 원서를 넣기 전에 대학을 방문한다

면 자신이 어떤 대학을 선호하는지 명확히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

의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둘째, 확실한 목적을 가지려면 방문 전에 숙제

를 해야 한다. 그 숙제는 무엇일까?  

  우선 방문할 대학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이 있다면 그 대

학들을 먼저 선택하라. 

또한 입학심사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 표

명에 가중치를 두는 대학이 있다면 이런 대학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느 대학을 방문할지 결정한 뒤에는 나의 관

심 분야에 있는 프로그램과 클럽 등을 살펴보라. 

STEM에 대해 열정이 있다면 캠퍼스에 어떤 리

서치 랩들이 있는지 알아보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이 운영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지 찾아보라. 캠퍼스에서 

실제로 무엇을 탐색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두

면 투어를 진행하는 재학생이나 교직원에게 구

체적인 질문을 하고, 나의 관심분야에 맞춰 탐방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다.  

  캠퍼스를 방문하기 전에 대학 관계자나 클럽 

리더, 교수 등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해당 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주도성을 보여줄 뿐만 아

니라 방문하는 동안 더 알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셋째, 투어 중 행간에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

이다.  

  대부분의 대학 투어는 세련된 각본에 따라 진

행된다. 대학의 인상적인 통계, 최첨단 시설, 유구

하게 사랑받는 전통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진정한 통찰은 종종 대학 측이 밝히지 않은 내

용에서 발생한다.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라. 재학생들

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나?  

  이들은 캠퍼스 문화에 완전히 소속돼 행복해 

보이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쫓기는 삶

을 살고 있는가? 지역사회 행사와 학생 시위를 위

한 전단지를 캠퍼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사소해 보이는 관찰을 통해 캠퍼스 문화에 대

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투어 진행자가 무엇을 건너 뛰는지 알아차리

는 것도 중요하다. 진행자가 특정 건물이나 지역

을 기피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라. 마찬가지로 

대학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자랑하지만 학생들

이 이러한 기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

지 않는다면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피상적인 

투어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캠퍼

스의 독특한 문화나 개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

키는 질문이 좋다.  

  예를 들어, ‘대학에 오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상대방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놀랐던 점, 어려운 점 등을 솔직하게 알려줄 가능

성이 높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수와 대화를 나눈다면 실

습 기회, 인턴십, 리서치 기회 등에 대해 문의하

라. ‘재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대

학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학생의 

성공을 위해 대학이 얼마나 관심과 의지를 가지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빈센트 김·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확실한 목표 세워 미리 조사하면 알짜배기 캠퍼스 투어 가능하다

대입 들여다보기

 

컨설턴트의 일정 관리가 혼선을 줄여

준다

  일곱째 특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고교에서 전학한 이력이 있거나 

성적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학기가 있

으면 특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

처가 필요하다 

  -또한 예체능예술 포트폴리오 제

출 등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요소가 

많다면 경험 많은 컨설턴트의 도움

이 유용하다.

  여덟째 결과 해석과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 보류 대기자 명단(Wait-

list) 불합격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컨설턴트가 추가 행

동 방안을 제시한다 대기자 명단에 

오를 경우 어떤 추후 대응을 할 수 있

는지 다른 학교와의 비교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입학할 대학을 선택

하고 향후 대학 생활 즉 전공 학점

 추가 장학금 신청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컨설팅 비용과 중요한 혜택

  대입 컨설팅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똑똑한 학생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알려도 

들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

에 학부모들이 후회하는 것이 몇 가

지 있다

  첫째 컨설팅 비용이 어떻게 지불

하나 

  -일반적으로 패키지로 비용이 부

과된다 즉 1년 혹은 2년간 관리 에

세이 지도 대학 리스트 선정 등으로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

지 다양하다 유명 컨설턴트나 명문

대 전문 컨설팅은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

  -일부는 시간제세션제로 운영되

며 한 번의 상담 즉 에세이 피드백

 원서 기재 확인 등으로 수백 달러를 

청구하기도 한다 의외로 필요한 서

비스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경제

적 부담도 적을 수 있다

  둘째 컨설팅의 혜택은 무엇인가

  -전문성 및 시간 절약: 매년 여러 

학생을 지도해온 노하우와 최신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꼭 맞는 

전략을 마련해준다 즉 대입 정보 수

집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여 준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멀리 돌아갈 수

도 있다 톱10% 학생들도 대입 준비

는 처음이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에세이 및 원서 품질 향상: 지원

서의 핵심 요소인 에세이를 전문적

으로 검토해주므로 합격률을 높이

는 방향으로 에세이를 다듬을 수 있

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같지만 나중

에 마감일을 앞두고 에세이 쓸 시간

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

지 않다 

 

 컨설팅이 언제 필요한가

  -특정 명문대나 경쟁이 치열한 전

공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아이비리그나 스탠퍼드 MIT 

UC 계열 상위 캠퍼스처럼 지원자가 

매우 많은 대학을 목표로 하면 전문 

컨설턴트의 디테일한 코칭이 합격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합격률이 

극도로 낮은 명문대의 경우 에세이 

뿐 아니라 추천서 인터뷰 활동 기록 

등 엣지(Edge)를 어떻게 만들고 보

여줄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이 필

요하다

  -학생학부모가 입시 정보에 익숙

하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필요

하다 대학 입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학생이 다른 활동 즉 올림피

아드 스포츠 대회 연구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 큰 도움이 된다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있을 때 필

요하다 미국 교육 시스템 및 지원서 

양식에 낯선 국제 학생이나 에세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컨

설팅이 추가적인 도우미 역할이 가능

하다

>> 1면 대입 컨설팅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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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광동 일품 기력보환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빽빽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호당원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299.99$299.99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관절 건강엔 역시

산양유 초유 단백질 글루타치온 콜라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149.00 $250.00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45

$125

광동광동 일품 기력보환

프리미엄 골드 

11월 스페셜2월스페셜
SALE2월스페셜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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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역을 한 만큼 2명을 떠나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대세’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단연 추영우(25)다. 그

가 1인 2역 연기를 한 JTBC 사극 ‘옥씨

부인전’은 지난달 26일 13.6%의 시청률

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본인을 ‘라

이징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이 작품에 

대해 추영우는 “1인 2역이라 두 배로 준

비해야 했고, 그만큼 애정을 쏟고 많이 

배웠던 작품이라 특히 애틋했다”고 말

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사랑하는 여인

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전기수(조선 

후기 소설을 직업적으로 읽어주던 낭

독가)와 성 소수자인 양반가 자제를 동

시에 연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공

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가 추영우를 ‘대세 중의 대

세’ 지위로 끌어올렸다. 그가 ‘성장형 

의사’로 분한 이 작품은 지난달 30일 넷

플릭스 TV쇼 비영어 부문 2위에 올랐

고 이달 들어서도 3~4위를 유지하며 글

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안방 드라

마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

품의 중심에 추영우가 있는 셈. 갑자기 

주연급을 꿰찬 행운아처럼 보이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배웠

고, ‘경찰수업’ ‘학교 2021’ ‘어쩌다 전원

일기’ ‘오아시스’ 등에 출연하며 차근차

근 입지를 다졌다. 4일 서울 강남구 청

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감사하

게도 두 작품이 연이어 좋은 반응을 얻

은 덕분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

보고 사진 찍자고 해 주신다”며 “제겐 

너무 즐거운 일이고, 한편으론 신기하

다”며 웃었다.

　‘옥씨부인전’이 먼저 세상에 나왔지

만 사실 촬영을 먼저 끝낸 건 ‘중증외상

센터’ 였다. 추영우는 “중증외상센터는 

원작 웹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리액

션을 평소보다 더 크게 했다”며 “이런 

부분이 옥씨부인전의 연기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출연한 두 작품이 이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개돼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 잘 

믿기지 않는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

니) 집 밖에 덜 나가게 된다. 이런 변화

들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작품에 대한 부담과 긴장이 커지기도 

하지만 결국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생각한다.”

　-‘옥씨부인전’ 종영이 많이 아쉬웠을 

듯 하다.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았고 그만큼 많

이 배운 작품이다. 그래서 특히 아쉽고 

애틋하다. ‘시즌 2’가 나오기는 어렵겠

지만(웃음)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

겠다. 시청자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 따듯하고 좋은 느낌으로 남는 드

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옥씨부인전’에서 연기한 전기수 천승휘

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로맨티스트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름도 가족

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캐릭

터다. 제가 연기했지만 제가 봐도 멋있

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은 것 같다. 1인 

2역인 만큼 두 캐릭터에 각각의 색을 넣

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성윤겸(양

반 자제)을 연기할 때는 갓을 똑바로 

쓰고 천승휘는 살짝 삐뚤게 썼다. 구덕

이(임지연 분 여주인공)를 바라보는 눈

빛도 다르게 했다. 또 천승휘는 예술인

처럼 걸으려 노력했다. 무용수와 판소

리하는 분들이 무대에 나오는 모습을 

눈여겨봤다.”

　-‘중증외상센터’ 촬영을 먼저 했는데.

　“‘중증외상센터’는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의 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다. 

그래서 평소 제 모습보다 과장된 리액션

이 나왔다. 이런 연기를 해 본 것이 ‘옥씨

부인전’에서 몸을 쓰거나 능청스러운 연

기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해보지 못한 모든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 한편으론 더 깊게 연기해보고 싶

다. 액션이라면 조금 더 몸을 쓰고, 로

맨스라면 더욱 더 절절하고 진한 연기

를 하고 싶다.”

　-연기자로서의 지향점은?

　“‘열심히 하는 연기자’가 되는 것. 작

품을 본 사람들에게 ‘참 열심히 준비했

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똑같은 이

야기를 해도 남달리 재미있게 느껴지

는 ‘이야기꾼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 하남현 기자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37·하이원리조트)

이 아버지를 여읜 슬픔을 딛고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자 회전 종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동현은 9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 스키리

조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회전 결선에서 1·2차 시

기 합계 1분29초09로 레이스를 마쳤다. 일본의 고

야마다카유키(1분28초12)에 0.79초 뒤져 은메달

을 획득했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정동현이 

대회 직전 부친상을 당했다”며 “알파인 스키는 

집중력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큰 슬픔에도 

은메달을 딴 정동현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의 정동현은 서구권 강세가 두드러

진 알파인 스키에서 묵묵히 아시아 최강자 지위

를 지켜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회전 종목

에서 21위에 올랐는데, 1994 릴레함메르 대회 당

시 허승욱과 나란히 이 종목 한국인 올림픽 최고 

순위 타이기록 보유자다.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포디움에 오른 개인 통산 

네 번째다. 2011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선 수퍼

복합 금메달과 회전 동메달을, 2017 삿포로 대회

에선 회전 금메달을 각각 따냈다. 디펜딩챔피언

으로 8년 만에 다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은

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알파인 스키는 지난 8일 

여자 회전의 김소희(29·서울시청)까지, 2개의 은

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프리스타일 부문에서는 스노보드와 스

키가 나란히 금메달을 합작했다. 스노보드 간판 

이채운(19·수리고)은 지난 8일 스노보드 남자 슬

로프스타일 결선에서 90점으로 우승했다. 함께 

출전한 강동훈(19·고림고)이 74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채운은 오는 13일 하프파이프 결선

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스키 남자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이승훈(20·서

울스키협회)도 같은 날 결선에서 95.70점을 받아 

금메달을 신고했다.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도전

사를 통틀어 알파인(정동현)과 크로스컨트리(김

마그너스)에서 우승한 적이 있지만, 프리스타일

에서 금메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국 여자 컬링은 이날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라운드로빈 2차전에서 일

본에 6-4로 이겼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열린 대만

전(11-0승)까지, 한국은 2연승을 달렸다. 한국 여

자 아이스하키는 하얼빈체육대학 학생빙상장에

서 열린 예선라운드 B조 4차전에서 연장전 끝에 

카자흐스탄에 0-1로 졌다. 3연승 뒤 첫 패배를 기

록한 한국은 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컬링 믹스더블에 결승에

서는 김경애(31·강릉시청)-성지훈(28·강원도

청) 조가 일본의 고아나 도리-아오키 고 조에 

6-7로 져 준우승했다. 김경애는 8년 전 삿포로 

대회 여자부 은메달에 이어 대회 2연속 입상에 

성공했다.　�

송지훈 기자, 하얼빈=고봉준 기자 

부친상 슬픔도 잊었다  정동현, 알파인 스키 회전 은메달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정동

현의 질주.�  [신화=연합뉴스]

‘신인 배우’에서 ‘대세 배우’가 된 추영우. � [사진 넷플릭스]

요즘 대세 중의 대세  “천
<옥씨부인전  캐릭터>

승휘? 내가 봐도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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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화요일C8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    한달 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인 

광

고

2월

급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VA, MD, PA, DC, WV, DE

LifeTime Energy

240-316-182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

보조, RN 간호사, 리셉셔니스트, 엑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매릴랜드지

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곳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

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

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

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 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

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 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륜델밀 샤핑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

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엘리컷시티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전

체   렌트 / 방2개,  큰부엌,  화장실,  세탁기,          

인터넷완비

443-355-6767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덱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메릴랜드 저먼터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이층 욕실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하나

주방,욕실,인터넷,가구완비

301-538-143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 드스 탁 반 지하 단독.화 장실.침대 .출입문

별도.금연.MD

443-983-1880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끗한 콘

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홈 2

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인터넷완

비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 문자요망)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

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책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

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

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 ,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

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

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리모델링/ 저렴한 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구인/사무/직원모집

Tutor (College-Prep): Collaborate with 

students, parents, or counselors to 

assist student’s progress. 

Assist students in solving quizzes in 

high school level science and math. 

Advise students about college skills of 

study, note-taking, test-taking, and 

writings with purpose to use through 

college classes. 

Position reports to the employer but 

may telecommute from anywhere in the 

U.S. 40 hours/week. Associate degree 

in a science or mathematics

engineering field or equivalent 

require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Holistic College Consulting, LLC at 

14057 Sunrise Valley Dr., Herndon, VA 

20171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쉐프/부주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으로 연락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 - F (9-5pm)
856-304-1907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

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험자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

세탁소/이미용/기타

사업체

버지니아  지역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C9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571.591.4455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타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케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

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로톤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

포드 깡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헬

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 (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 12시~19:30분

240-994-8456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980-191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 크레딛 없는 분도 가능 !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웍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1. 애난데일 콘도  렌트$1,800 방1, 화1             

       세탁기 , 전부 리모델링 ,마루 ,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개스비 포함되

어있슴). H-Mart 가까움.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렌트 방2화1

부엌화장실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에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에난데일 H마트옆 방하나 화장실하나, 직장

인환영, 남녀 불문, 즉시 입주 가능 $800

703-350-1986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식당/식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C1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 한달 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미용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조지메이슨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세탁기/냉장고/가구

완비/인터넷/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애난데일 K마트뒤 싱글하우스

방하나렌트 주차넉넉

703-965-234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챈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 앞에 버스 스탑 있슴

 703-244-345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웍아웃/샤워/

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

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

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 /여자분

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함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

통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

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콘도 -렌트  2층       		

      1200sqft   $2,100 , 방 1 /화1/

       큰 오픈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ㅣ식당ㅣ카워시ㅣDC 건물ㅣ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샆(VA)

연매상-$850,000. 포텐샬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티, DMV,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전문가가 되세요. 뉴스타  부동산

학교 개강

2월11일(화) 저녁 6시, 기간 : 6주

비용 : $295 + $100 (교재)

문의 :  703-496-4989

귀국으로 가구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팝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 오리지날 )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

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 고미술품과 돌침

대 가재 도구 다수의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MD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

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사업체 매매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C11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 한달 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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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가스�검사���유리 이삿짐���재테크������충전기�설치

전기 공사

건축���페인트

냉��난방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건�축 융�자

2025년 2월 11일 화요일C12



에어컨�히팅���핸디맨���건축���플러밍���카펫�크리닝���블라인드���마루���페인팅���이사���웨딩���부동산�

임업�멀칭���토지��들판��잔디��울타리��목초지�관리

� ���������
���  ���

��의 ���� ��!! 중앙일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워킹쿨러

플러밍

냉동

히팅

워터히터

전기

냉장

443.280.1873 Lee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joytechhvac.com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C13



Steve: So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스티브: 그래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Matt: Not too much My wife wants me to paint

맷: 별 거 없어 아내가 페인트 칠을 해줬으면 해

Steve: The whole house?

스티브: 집 전체를 다?

Matt: No Just touch up a few places like around the 

light switches

맷: 아니 전기 스위치 주변 같은 데 몇 곳 칠하는 

정도야

Steve: I think Im going to catch a movie

스티브: 난 영화 보러 갈까 봐

Matt: Oh? Which one?

맷: 그래? 무슨 영화?

Steve: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스티브: 아직 안 정했어 

Matt: Well give me a ring Jane and I haven’t been 

to a movie in a long time

맷: 그럼 나한테 전화해 줘 제인이랑 나도 영화 

안 본 지 오래 됐거든

Steve: Okay I’ll look in the newspaper and call you 

later with some choices

스티브: 알았어 신문 찾아보고 볼 만한 영화 골

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Matt: Sounds good I’ll talk to you later

맷: 좋아 나중에 통화하자

기억할만한 표현

 catch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다

Let’s catch a movie this weekend What do you 

say?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어때?)

 make up (one’s mind):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She has to make up her mind which college she 

wants to go to 

(그녀는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touch up a room; 방을 조금 페인트 칠하다

Steve is talking to his friend Matt

(스티브가 친구 맷과 얘기를 나눈다)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영어/스도쿠C14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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